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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향나무 푸르름이 짙어지는 오월입니다.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특수법인으로 

출발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바다를 매개로 우리의 

역사와 산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바다가 만들어낸 섬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다 위에서, 또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영위해 왔을까요.

선사시대의 섬은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욕지도, 연대도, 산달도 등에서 발견된 패총에서 

조개는 물론, 생선·강치, 돌고래 같은 바다짐승이 발굴되어 사람들이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신석기시대 

유물과 무덤 등의 생활흔적이 발굴되어 섬에서 사람들이 삶을 온전히 

영위하였음을 뒷받침해줍니다.

고대의 바다는 문물 교류의 길이자 교역의 장이었습니다. 변한·진한과 

가야 사람들은 배에 철을 싣고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습니다. 남해 창선과 

사천 사이, 늑도라는 작은 섬에서는 항해와 관련된 다양한 제사유물과 

유구가 발굴되어 고대인들이 일본·중국과 교역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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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젠가부터 섬은 가난과 고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금정책, 

공도정책이 실시되고 섬이 유배지로 이용되면서 바다와 섬은 무섭고 

접근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섬은 끈기 있게 삶을 이어온 어부와 해녀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바다에는 만선을 이룬 어부의 기쁨, 어부를 먼 바다에 보낸 

섬 아낙의 근심 등,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 

위를 오가던 작은 고깃배에서 한가득 무역품을 실은 무역선 모두가 

바다의 삶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 

드넓은 바다와 섬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풍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섬과 바다에서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여러 

분야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조강연, 발표와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여러 참석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역사 연구와 

해양수산업 발전,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11.

국립해양박물관장  손 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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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국민대학교

기조강연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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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연구는 공간적으로 육지를 주요한 연구공간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또 

다른 공간인 바다와 섬은 연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궁정(宮廷)을 

둘러싼 내륙이 국왕 관료 등 지배엘리트층의 중심무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

구시각을 고수할 경우 바다는 육지와 대륙을 차단하고 인간의 이동과 교류를 가

로 막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섬은 육지와 고립된 존재로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

제 문화의 낙후지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근대 시기 섬이 유배지로 

주로 이용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심화되었다. 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한 단면

은 다음의 글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개정에도 불국하고) 우리 헌법의 변함없는 이 문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섬을) 부속도서라고 했다.  

한반도에 딸려 있는 섬이라는 말이니 자주적인 땅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섬은 

육지에 종속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내 과민일까? ... 섬은 우리 

영토에서 은연중 하위존재로 취급한 까닭이며,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이

른 지금에도 국토의 봉건적 주종관계를 헌법에서조차 의심 없이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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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섬은 한국인의 삶 및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관심 밖에 놓

여 있던 공간은 아니었다. 바다는 원거리 지역을 연결시켜주고, 교역을 매개로 

원격지 간의 경제적 문화적 낙차를 메꾸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바다

와 인접한 섬은 어로와 소금 생산 등 풍부한 해산물 생산지이자 목축업 등이 발

달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국가 재정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또한 외적을 

방어하는 전진기지로써 국토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했다. 요즈음 동양과 서

양이 만나 하나의 지구촌 세계를 형성한 16세기 이후 서양의 근대를 ‘대항해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바다와 섬이 인류 문명사를 전환시킨 역사가 바로 

‘대항해 시대’이다. 이는 항해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다와 섬을 이용했기 때

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의 칼럼은 다시 섬 인식에 대한 새로운 뒤집기를 한다. 참고가 되어 인용한다.

“지도를 그렇게만 보란 법이 없으니 한번 뒤집어 보시라. 그러면 수  천개의 

섬들이 마치 꽃봉오리 만개한 것처럼 반도의 땅 위에 통통거리는 것을 보게 된

다. 형태도 위치도 다 다른 이 섬들은 모두가 모두에게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그

러니 ‘여러 도서와 그 부속 육지’까지는 아니어도 ‘한반도와 여러 도서’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합당한 영토 규정 아닌가?”2)   

바다와 섬에 대한 재인식과 주목은 역사연구의 대상과 폭을 확대시키고 새로

운 패러다임의 역사인식과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역사에서도 바다를 열

린 공간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강봉룡, 2005), 삼

국이 바다 주도권을 둘러싸고 생사를 건 쟁투를 벌였고,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

가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또한 해양패권을 장악한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해양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같이 우리역사에서도 바다는 

개방된 공간이자 진취적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된 때도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바다와 섬을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해상교류와 국가적

인 재부 창출에 적극적이었던 고려왕조의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와 

조선시대 이후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

연구에서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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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대 왕조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경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

려왕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고려왕조는 해양국가의 성격도 지녔다. 고려

왕조가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등 개방적 성격을 가진 것은 해양국가의 성격과 관

련이 있으며, 이는 왕조의 또 다른 특성이 된다. 

해양국가란, 사전의 의미에서, 국토의 전체 또는 대부분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

는 국가를 말한다. 이와 함께 해양국가의 또 다른 모습은 바다를 수단으로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외무역이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외

국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를 해양국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해양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의 보충을 위해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과 유통에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원거리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바다를 통한 원거리 무역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유통과정상 가격의 낙차로 인해 생겨난 이윤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클 경우도 있다. 상품의 직접 생산과 판매만이 아니라, 타

인의 생산품에 대한 유통과 중개를 통해서도 이윤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때

문에 해양국가는 언제나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고려왕조가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활발한 대외무역은 

이같은 해양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박종기, 2008)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

어졌으며, 그 주무대는 서해였다. 또한 그러한 해상교류는 멀리 지중해와 아라비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남중국의 항구도시인 양주-천주-광동으로 연결되는 해상실크로

드인 이른바 ‘남해로’와 연결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상실크로드의 문물도 중

국 대륙의 동쪽 끝인 산동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와도 연결되었다. 

고려왕조기 동아시아 해상교류 역시 서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해는 이같

이 삼국시기 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 해양교류의 중심지였다. 특히 서해의 동쪽, 

즉 한반도 쪽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많은 만(灣)과 섬들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자연적인 항구와 포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 쪽도 그런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산동 반도와 중국의 동남해안에 많은 항구와 포구가 발달

되어 있다.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육로보다는 서해를 통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

전했다. 전근대 서해를 통한 동아시아의 문화 및 문물의 교류는 실제로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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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하고 있는 규모와 범위 이상으로 활발했다.(박종기, 2013)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

심지역이다.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가 적극적인 대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해

상교역의 중심지에 놓여 있던 같은 시기 한반도의 통일신라와 고려왕조는 개방

적인 대외무역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문헌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활발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5년 간(2007-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서해 충남 태안해역에 대한 

조사 결과 1) 다량의 청자 자료 확보와 편년 정리, 2) 선상 도구와 식생활 자료

를 통한 고려시기 생활사 복원, 3) 각종 선박 발굴과 조사, 4) 다량의 목간(죽찰) 

자료 발굴을 통해 해양사 분야 연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윤용혁, 2015) 이러한 발굴 조사는 해양사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

려주는 귀중한 성과이다.

위 태안해역에서 발굴된 마도 1,2,3호선 외에도 1970년 대 이후 한반도와 산동

반도 등 모두 서해안 일대에서 발굴된 중국과 고려 선박이 다수 출토, 발굴되었

다. 당시 성행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인데, 마도선을 포함하면 

모두 16 사례나 된다. 이 가운데 6개 유적에서 7척의 고려선박이 발굴되었다. 특

히 200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중국 산동성 봉래시(蓬萊市) 북단의 봉래수성(水
城)에서 발굴된 봉래 3호선과 4호선은 고려의 원양 항해용 선박이며, 고려 말에 

건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운항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선박들은 모두 

전남 신안, 목포, 진도, 완도, 군산, 나주 및 충남 보령, 태안과 경기도 안산 등

지에서 발굴되었다. 또한 12세기인 고려 중기에서 고려 후기에 이르는 시기의 

선박들이다.(김성범, 2009; 문경호, 2011) 특히 신안에서 발굴된 신안선은 13세기 

무렵의 원나라 국제무역선으로, 중국 영파에서 한반도 황해의 서남해안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선박이었다. 고려시기 해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고려왕조기에 활발한 해상교류의 배경에는 국내의 여러 조건도 작용했다. 즉 

고려왕조는 일찍부터 바다와 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려 했다. 그런 모습은 조운(漕運)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해안에 조창(漕倉)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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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각 군현에서 거두어진 조세를 모은 후 조운선을 이용하여 개경으로 조

세를 운반한 조운제도는 고려 때 처음 실시되었다. 성종 때 확립된 12조창(뒤에 

13조창으로 확대)은 모두 해안과 강안(江岸)에 설치되어, 그를 통해 전국의 조세

가 수도 개경으로 수납되었다. 이 가운데 흥원창(강원도 원주)과 덕흥창(충북 충

주)의 2개 창은 한강의 수운(水運)을 이용했으며, 나머지 10창은 모두 해운을 이

용했다. 

조운제도 실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조운제도를 통해 전

국의 군현에 대한 조세를 직접 거두어 들여, 집권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완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점이다. 조운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물류 

시스템으로 체계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와 강의 이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더욱이 해운을 이용한 조운

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던 국제 해상 교역로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

려 초기 조운제도의 확립은 고려왕조가 통일신라 이래 활성화 된 해양교류의 이

점을 계속 활용하려 한 증거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대외교역과 해양교류를 하는 

국내적인 조건을 완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발굴 출토된 고려선박 

가운데, 십이동파선과 마도 1호선과 2호선은 그 규모로 보아 조운선으로 추정된

다. 조운제도가 해양에서 문물교류를 촉진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박종기, 2013; 문경호, 2014; 윤용혁, 2015)

고려시기 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재부를 창출하려는 노력

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전제개혁을 단행한 고려 말 사대부들은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해 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했던 고려 초기 정책에 주목했다. 

그들은 고려 태조가 견훤의 근거지인 서남 해안을 장악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생선 소금 등 수산물과 섬을 이용한 목축업의 이익으로 확보한 재원이 후삼국을 

통일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생각했다. 섬을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으로 파악한 당

시 사대부들의 인식은 다음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섬은 어로와 소금 생산의 이익이 나오는 곳,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번성

할 수 있는 곳, 풍부한 해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섬은 결코 없애거나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諸島漁塩之利 畜牧之蕃 海産之饒 國家之不可無者也].’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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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이선제(李先齊) 또한 토지소출과 같은 한정된 재정에 의지하기보다

는 고려왕조와 같이 바다와 하천, 섬 등을 적극 개발, 이용해 국가의 재원을 확

장하자고 상소했다.4) 고려정부는 어느 왕조보다도 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

용하려 했다. 

또한 섬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적의 침입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는 방책이 된

다고 인식했다. 김방경(金方慶;1212-1300년)은 몽골 침입 당시 위도에 들어가 섬

을 개발하여 백성의 터전을 마련해 몽골군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

었다.5) 조은흘(趙云仡;1332-1404년)은 섬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섬을 

방어하는 군관들에게 섬을 식읍으로 주어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면, 이들이 섬

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게 되고 배와 무기를 만들어 섬을 방어하게 

되고, 국가는 섬의 개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6) 섬의 개발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고려 

건국 이래 섬을 개발하고 이용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섬 이용과 개발에 적극적인 고려시기 섬 인식은 조선 초기 편찬된 지리지에 반

영되어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년)의 경우 ｢해중제도(海中諸島)｣라는 독자 편

목으로 섬에 관한 기록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경우 각 섬의 이용과 개

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취 대상이나 개발 가능성 있는 섬만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경작지(국농소 둔전), 농수산물 생산(草場 소금 생선 미역 등), 목마(牧馬) 및 목우

장(牧牛場), 군사(전선 수군 배치) 및 제사 기능 등이 기록되었다. 이같이 조선 초

기 지리지에 나타난 섬 관련 기록은 고려시기 이래 섬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기 섬 인식은 조선 중기 이후 편찬된 관찬 지리지에 반영되어 있다. 먼

저 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여지도서(輿地圖書)(1757-65년)에 나타난 섬 인식

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섬 관련 기록은 ｢산천(山川)｣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섬을 풍속과 자연 경관 등 인문 및 자연 지리의 일부이자 영토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섬의 경제 가치에 주목하여 섬을 개발하고 이용

하려 한 고려시기 이래 섬 인식이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조선 중기 이후 크

 
 
 
  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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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약 250년 뒤에 편찬된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
을 보완하여 완성하려는 취지에서 편찬되었다. 섬에 관한 기록도 ｢산천｣조에 기

록되어 있다. 두 지리지는 섬은 수취 경제 자원의 대상이 아니라, 영토 내지 자

연 지리의 일부로 정리한다는 조선 중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섬 인식이 반영된 

특징이 있지만, 임진 병자의 양난 후 나타난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영토와 지리 

전반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여지도서와 같은 시기 편찬된 또 하나의 전국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1770년; 40책 100권)와 이를 보완한 증보문헌비고(1903-1908년; 50책 250권)는 

섬에 관해 앞의 지리지와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두 지리지 모두 ｢여지고(輿地
考)｣라는 편목을 두고 지리 관계기록을 담고 있다. 내륙의 성곽은 ｢관방｣조에 

수록한 반면에, 섬[島嶼]에 관한 기록은 ｢해방(海防)｣이라는 항목에 별도로 수록

되어 있다. 즉, 섬을 관방시설의 일부인 해양관방(海洋關防) 지역, 즉 국토방어의 

요충지로 파악하고 있다.(박종기, 2017)

섬을 ｢산천｣조 대신 ｢해방｣조에 넣어 기록한 것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輿
地考)｣에 처음 나타난다. 이는 신경준(申景濬;1712-1781년)의 강역고(疆域考)(
旅庵全集 권4,5)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동 남 서의 세 변방이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은 압록강 두만강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이 사실을 강
역고에서 강조하여 기록하기 위해 ｢사연고(四沿考)｣라는 편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신경준은 많은 섬들을 국가에서 돌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여 해도(海島)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해방(海防)의 중요성은 이미 임진

왜란 이후부터 제기되었지만, 결국 신경준이 이를 지리지 서술에 적극 반영했고, 

그 결과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반영되었다.(이근호, 2016) 이는 조선 

후기 이후 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해방｣조에는 섬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섬에 전선(戰船)과 방수군 배

치, 봉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섬을 

국토 방어의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섬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방어 시설을 

설치하려는 과거와는 다른 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경제

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서, 남해 섬 지역에 황무지와 간척지를 개간하고, 목장

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전환되고 중앙정부는 이곳에 둔전을 설치한다. 또한 왕실

과 궁방(宮房)은 서, 남해 도서에 궁방전을 설치,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섬 개발이 

촉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어를 위해 섬에 진을 설치하려는 논의가 숙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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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기되어 수군진(水軍鎭)이 대거 설치된다.(김경옥, 2004; 이근호, 2016) 이

러한 과정에서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섬을 개발하고 그곳

에 군사시설을 설치해 국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은 이전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임

진왜란을 겪으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 섬을 국토를 방어하는 전지기지로 새롭

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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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식

공주대학교

발표 1

도서·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남해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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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에게 부여된 주제는 「도서 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이다. 이 과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섬과 육지의 해안에 이루어진 유적이 그 대상으로서 매우 큰 주제이어서 짧은 지면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
서 여기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남해안 섬과 육지의 해안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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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삼한시대란 기원전 4세기 말 또는 3세기 초부터 기원후 3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에 해당되며, 초기철기시

대와 원삼국시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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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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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다는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이자 외부로 향한 교류와 소통의 공간

이었다. 그중 조운제도가 정비되었던 고려 이후부터 지방의 조창(漕倉)에 모여진 

세곡이나 특산품은 바닷길을 통해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송시켰다. 하지만 그 길

목이었던 서해는 많은 섬과 암초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

고 조류도 빨라 항해하는데 어려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선박들의 해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갯벌이 발달하여 이런 해난 사고의 부산

물 즉 선조들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해양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활

발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그 역사들을 새롭게 밝히게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수중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1976년 중국 무역선을 인양

했던 신안선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총 27곳에서 외국선박 2척, 고려시대 선박 10

척(마도3호선 매몰 보관),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매몰 보관) 등 14척을 포함하여 99,000여점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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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중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군산 비안도부터 진도 명량대첩로까지 우리

나라 수중문화재 조사 성과와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초창기 해군에 의존하여 

수중조사를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수중발굴 전문기

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군산 해역 수중발굴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은 신안선체를 보

존처리하여 전시하는 업무가 주였으나 수중문화재 신고해역에 대한 학술적인 발

굴조사도 일부 병행하였다. 진도 통나무배 발굴(1991~1992년)과 목포 달리도선 

발굴(1995년) 등 해안가 조간대(潮間帶)를 중심으로 신고된 선체 발굴을 전담하

면서 매장환경에 따른 조사방법 등 여러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때 수중 이상체

를 탐사할 수 있는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지층탐사기를 확보하고 일부 직원에 

대한 잠수교육을 실시하여 수중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4월 군산 비안도 해역에서 고려청자의 발견･신고를 받고 발견해역에 

대한 긴급탐사 결과, 유물이 집중 매장됨을 확인하고 수중조사를 추진하였다. 1

차 수중발굴은 해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차 때부터 해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원들이 직접 잠수하여 자체 수중조사를 하는 첫 걸음이자 보다 나은 

학술적인 조사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발굴을 단독으로 실시해야

만 했던 것은 해군 참여가 불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으로 인해 해군 해난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로 조

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준비와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잠수사를 

참여시킨 조사에서 수중탐사와 유물 매장상태를 직접 직원들이 촬영하고 수습하

였다. 변변한 촬영장비도 없어 수중비디오카메라를 확보하여 매장된 상태를 기

록하였다. 

발굴조사는 새만금방조제 물막이로 인한 해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조류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일대의 강한 조류의 영향도 받고 있어, 수중에 설치한 격자

(Grid)와 수중촬영시설이 조류에 휩쓸리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다. 특히 이 조류

의 영향으로 유물이 조사중심에서 1km 떨어져 분포하고 있고, 실제 조류를 측

정하면 3.0노트에 가깝게 매우 빨랐다(1노트 이상이면 잠수 금지). 수중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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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시간을 중심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능하였다. 또한 제토를 통해 

매몰청자를 수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호미가 휘어질 정도로 단단한 저질로 인

해 탐침봉에 의한 조사를 하였다. 이런 바다 상황과 잠수 조사의 어려움을 경험

하면서 왜 신안선 등 그 중요한 수중발굴을 하면서 조사원이 수중에서 직접 조

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는지 이로 인해 당시까지 수중고고학자라 자신하

는 전문가가 없었는지 그 이유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유물은 매우 단단한 갯벌층에 산발적으로 매장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양질의 고려청자 3,100여 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청자는 대접, 접시, 통형잔 등 

생활자기이며 순청자가 대부분이고 7점의 흑백상감청자도 발굴되었다. 이제까지 

수중발굴 청자와 비교하면 비안도 청자는 제작시기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로 보이며, 제작산지는 부안의 진서리나 유천리로 추정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2006.4.21)되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진 비안도 발굴해역을 

2007년 탐사한 결과, 1m 내외의 새로운 갯벌이 쌓여 수중유적은 다시 매몰되고 

있었다.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은 비안도 수중발굴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굴

로 이어진 경우이다. 2003년 9월 25일 개조개를 잡는 과정에서 고려청자를 발견

하고 신고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십이동파도는 군산 외항에서 

30km 떨어져 바닷길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이 섬들로 둘러져 있고 바

람과 조류의 영향이 적어 예로부터 안품으로 불렸으며 최적의 선박 피난처 역할

을 하던 곳이었다. 특히 수중 시계가 4m 내외이며 조류도 적당하여 제토를 하면 

일어났던 벌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비안도의 시야가 흐리고 조류도 빠른 여건과

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적의 수중발굴 환경이었다. 

긴급탐사 결과, 선체는 수심 20m에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좌현으로 15°정도 기울어진 

채 매장되어 있었다. 선체 내부에 도자기가 가

지런히 쌓여 있었고 일부는 외부에 산발적으

로 매장되어 있었다. 문화재청에 유물을 수습

하기 위해 발굴허가를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

서는 수중조사의 위험성 때문에 해군과 공동 

조사를 하라는 의견이었지만, 이를 설득하여 

자체 수중발굴조사로 고려청자와 운반선을 안전하게 인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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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발굴은 1 ･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2003.10.21~11.19) 기간은 추

운 동절기였지만 선적된 고려청자와 선원들의 생활용품을 수습하였다. 2차 조사

(2004.5.1~6.3)에서는 선체인양 경험과 장비도 부족하였지만 안전하게 선체를 인

양하였다. 조사결과, 운송도중 쉽게 깨질 수 있는 청자의 포장방법과 적재방법을 

최초로 밝히게 되었다. 예전 시골 장에서 보았던 달걀을 포장했던 방법과 비슷

하게 부목을 대고 새끼로 묶어 꾸러미를 만든 형태이며, 선체 바닥에 받침목을 

대고 완충재(갈대)를 두껍게 깐 뒤 선실에 빈 공간이 없도록 적재하였다. 가운데

는 가룡목(加龍木)과 나란히, 바깥쪽은 외판재와 같은 방향으로 꾸러미를 배열하

여 같은 층에서도 종횡으로 빈틈이 없게 적재하였다. 

발굴유물의 대부분은 대접, 접시 등 8,100여점에 달하는 생활자기이며, 당시 

선상생활 도구인 철제 솥, 시루, 청동 숟가락, 항아리 등도 발굴되었다. 인양된 

도자기는 12세기 해남 신덕리 일원의 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선

체의 크기는 잔존 길이가 7m이며, 폭이 2.5m 정도로 14개편으로 해체 인양하였

다. 갑판 등 상부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나, 저판과 만곡종통재, 이물비우, 호롱

받침대, 저판 장삭(長槊), 가룡목이 인양되었다. 2단의 만곡종통재(彎曲從通材)는 

처음 확인된 선박구조로 12세기 선박인 완도선에서는 1단의 만곡종통재가 보이

며, 그 이후의 13~14세기 달리도선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체는 소나무

가 주 수종이지만, 만곡종통재는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함께 사용하여 선박의 건

조 목재와 구조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밧줄과 

닻돌로 보이는 닻 부속구가 수습되어 청자 운반선의 실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군산 야미도(夜味島) 해역의 수중발굴도 새만금방조제 공사와 관련이 깊다. 수

중발굴의 계기는 수 백점의 고려청자를 도굴하여 밀매하던 도굴범을 검거한 남

대문경찰서에서 도굴 해역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문의해오면서 

이루어졌다. 현장 검증 당시 추가 유물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탐사

를 함께 하였다. 

2005년 11월 긴급탐사 결과, 도굴범이 알려준 지점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

아 주변 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흩어져 매장된 상태를 발견하였다. 

유적의 보호를 위해 반경 1km를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추가 매장유물의 발굴 및 

운반선체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차에 걸친 연차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어두운 암갈색의 유약과 거친 태토로 제작된 대접과 접시 두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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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질청자(粗質靑磁) 4,547점을 발굴하였다. 하지만 도굴 압수품 320점의 청자는 

유색이 맑고 표면 광택이 있어 누가 봐도 양질임을 알 수 있다. 현장 검증 때 

도굴범도 하품(下品)을 보았으나 값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인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유물 발견자의 양심적인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상황이다. 

야미도 조사해역은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방조제 안쪽이라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중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빠르게 갯벌이 쌓이고 있었다. 실제 2006

년 조사까지 유물이 노출 또는 일부 묻힌 상태였으나, 2007년 조사에는 해저 

50cm까지 제토를 해야 했고 2008년에는 120cm까지 제토를 해야 유물층에 이르

렀다. 북서풍과 남서풍이 불면 해저시야가 제로(0m) 상태이고, 방조제 안쪽이지

만 바람이 불면 생각보다 높은 파도 때문에 조사가 불가할 때도 많았다. 또한 

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수심이 초기엔 8m 내외였으나, 방조제 안쪽 개발을 위해 

물을 빼내어 수심이 5m 내외로 낮아져 에어 리프트(Air lift)를 통한 제토가 어려

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수심 5m에서 에어 리프트로 1m 이상 깊이의 유물층까지 제토하기는 어렵고 

되지도 않았다. 에어 리프트는 공기의 힘으로 제토하는 방법이기에 수심 10m 이

상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과 전문가 자문으로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토장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를 진공제토시스템이라 명하

였으며 고성능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빨아들이는 힘으로 제토를 하는 시스템을 직

접 개발하여 수심과 관계없이 제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이용해 태안 마도1호

선 수중발굴에서 선적된 좁쌀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조립식 바지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토설비

와 잠수장비 등이 갖춰진 목제바지선(14×16m)을 건조시켜 떠있는 수상발굴기지

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새만금사업단의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그 같은 장비를 도

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토장비와 잠수장비를 장착해 발굴 현장

으로 바로 이동과 수중조사를 할 수 있는 선박 건조를 추진하여 2012년 12월에

는 아시아 최초로 수중발굴 전용선인‘누리안호’를 진수시켰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수중발굴 전용선을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토대

를 만들었다. 



56

2) 태안 해역 수중발굴

  2007년 3월에 수중발굴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으로 수중발굴과가 직제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76년 신안선 해저발굴을 시작한 30년이 지나서야 정식직제

로 탄생되었다.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일

이었다. 정부 방침에 화답하듯 그해 태안 대섬에서 주꾸미가 고려청자를 물고 

올라옴으로써 수중발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주꾸미의 고려청자 발견 소식을 접하고 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결과, 수심 

12m 내외에서 청자 9점을 수습하였고 주변에 청자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2007년도에 선적청자의 발굴과 2008년엔 선체와 주변 

매장유물을 발굴하였다. 발굴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한 

고려청자는 꾸러미 상태로 발굴되었다. 그 사이에 먹

으로 기록해 놓은 화물표인 목간(木簡)들이 수습되었

다. 판독결과, 청자의 발송자는 탐진(耽津, 지금의 강

진)의 인물이고, 수취자는 개경(開京)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목간 2점에서 선박의 출항시기를 추

정할 수 있는‘신해(辛亥)’라는 간지명이 확인되었다. 

간지는 60년마다 반복되어 시기를 추측할 수 있었고, 선체 나이테와 방사선연대

측정법을 이용한 위글메칭(Wiggle Matching) 방법으로 간지가 1131년을 가리킨

다는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선적된 청자들에 대한 도자사적 편년이 12세기 전

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상호 일치하고 있다. 목간판독 고찰로 도

자기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출항시기, 운송책임자, 적재단위 등 당시 거래관계까

지 밝혀낼 수 있었다. 

출토된 25,000여점의 도자기는 당시 도자기 선적방식이나 기종간의 조합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청자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靑磁堆花文蟾形
硯, 보물 제1872호]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청자로 제작된 벼루들이 있

기는 하지만, 철화와 퇴화로 시문된 두꺼비형의 청자벼루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두꺼비의 피부 융기와 눈동자를 철화와 백퇴화로 표현하였으며 입과 다리부분은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등 부분에 연당(硯堂)과 연지(硯池)를 만들고 이 부분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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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중발굴은 태안 마도해역 조사이다. 주꾸미에 의한 고려

청자 발견으로 수중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 그 해만 10건이 발견･
신고 되었다. 이중 마도 해역에서 봄에 도다리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3차례에 

걸쳐 고려청자가 24점이 걸려 올라왔다는 소식을 태안군으로부터 접했다. 연속

적인 발견･신고로 보아 어부에게 수중유적이 훼손될 수 있어 발견 해역에서 더 

이상의 어로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신고자와 함께 신고해역을 

탐사하였으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다음 해 탐사에서 청자 꾸러미들을 

발견하고 주변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마도1호선을 발견하였다. 또한 주변 

탐사 시 입수만 하면 유물이 발견되어 이곳에서 항해가 어려운 난행량(難行梁 
태안 마도와 가의도 사이)을 통과하기 위해 정박했다가 많은 해난사고가 일어난 

역사서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게 해준다. 현재 마도 해역은‘수중의 경주’라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중문화재를 매장하고 있는 유적지로 지금까지 조사결과, 고려

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과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한국과 중국 도자

기 등 3,600여점이 발굴되었으며 연차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가진 해역이다.

2009년 마도1호선 조사에서 곡물류, 목･죽간, 대나무 제품, 젓갈류, 건어물, 도

자기, 석탄 및 금속류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 선체는 저판과 외판의 일부

만 남아 있었다. 선박의 선적･출항일자, 발신지, 발･수신자의 직위와 성명, 화물

의 종류와 수량 등이 기록된 화물표가 발굴되어 선박과 유물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마도1호선은 1207년 겨울에서 1208년 초에 걸쳐 

해남･나주･장흥･영암 일대에서 곡물류와 젓갈류 등을 거두어 개경에 있는 관직

자들에게 운송하는 조운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물표 중“大將軍金純永宅上田出租
陸石(대장군 김순영 댁에 전출 벼 6섬

을 올린다)”이라 적힌 대나무 화물표 

6점은 유물의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귀

중한 자료였다.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에 1199년 김순영이 장군으로 승

진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간지명이 

적힌 화물표가 확인되어 1199년 이후의 

선박 출항시기를 유추이었다. 이 점은 

동반 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

(AMS)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수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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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 역사학, 자연과학의 상호 보완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마도1호선의 출항 시기가 밝혀짐으로써 선체에서 동반 출수된 청자에 대한 편

년의 설정이 바뀌게 되었다. 출수 도자기 800여점은 대접, 접시, 잔, 완, 표형주

자(瓢形注子)와 승반(承盤), 기대 등 일상용기이다. 여기서 흑백상감이 된 표형주

자와 철화(鐵畵)가 그려진 화분과 반구병 등이 출수되었다. 그때까지 도자 전공

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철화청자의 편년은 12세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했으

나, 철화청자들이 순청자와 상감청자에 동반해서 함께 출수되어 지금까지의 편

년설정이 달라진 것이다. 도자 전문가의 고찰 논문을 인용하면‘지금까지 철화

청자와 조질청자의 제작시기가 11∼12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됐으나, 

마도1호선의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재론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철화청자는 13세기를 넘어서도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주는 실례가 되

고 있다. 

2010년 마도2호선 조사에서도 청자매

병을 비롯한 각종 도자기, 곡물, 목･죽
제품, 화물의 종류와 수신자를 기록한 

목간 등을 발굴하였다. 특히 매병의 주

둥이 부분에 대나무 화물표가 매달려 

있었으며, “重房都將校吳文富/宅上精蜜
盛樽封[중방의 도장교(都將校; 正8品 이
하의 하급무관) 오문부댁에 꿀을 단지

에 채워 봉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

었다. 이를 통해 당시에 매병을 준(樽)

이라고 불렀다는 점과 매병이 일반적으로 술이나 꽃병의 용도에서 꿀과 같은 귀

한 식재료를 보관･운반했던 최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011년 마도3호선의 수중발굴 결과, 목간(木簡) 35점, 도기호(陶器壺) 45점, 청

자 35점, 곡물류, 사슴뿔 17점, 장기돌 46점, 젓갈, 말린 생선, 육포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하였다. 마도3호선은 잔존 길이 12m, 너비 8m, 깊이 2.5m로 지금까

지 수중 발굴된 고려 선박 중 가장 잘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발굴된 적

이 없는 배의 이물[船首]과 고물[船尾], 돛대와 이를 고정하는 구조 등이 거의 완

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고려시대 선박 구조와 조선기술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도3호선에 발굴된 목간을 고찰하면, 화물의 수취인으로 시랑(侍郞, 정4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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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辛允和)와 유승제(兪承制, 정3품, 兪千遇)가 적혀 있는데, 이들이 해당 관직

을 지낸 시기가 1264~1268년으로 마도3호선의 연대를 알 수 있다. 또한 수취인 

중 한 명인 김영공(金令公)은 최씨 무인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무인 집권자 김준(金俊)이다. 목간에는‘우삼번별초도령시랑(右三番別抄都領侍
郞)’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삼별초가 좌･우 각 3번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구체

적인 증거와 별초의 지휘관이 종래 7~8품의 하급 무반(武班)이라고 알려졌지만 

4품의 시랑(4품, 장군과 같은 품계)도 맡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5년에 태안 마도해역에서 또 다른 고선박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제

까지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4척의 선박이 모두 고려시대였으나, 마도4호선의 조

사결과 조선시대 초기 조운선임이 밝혀졌다. 전년도에 바로 옆에서 100여점이 

넘는 백자가 나와 조선시대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18세기

로 마도4호선에 실제 선적된 분청사기에 적힌‘내섬(內贍)’이라는 명문을 통하

여 300여년이 앞선 15세기(1417~1425년)에 난파되었던 선박임을 알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마도4호선이 먼저 난파되어 매몰되고 나중에 다시 백자를 실은 선박

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도4호선은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잔존 길이 13m, 폭 5m, 깊이 

2m 규모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고려시대 선박들은 선체 중앙에 1개의 돛을 설치

한 구조였다. 반면 마도4호선은 선수부와 중앙부에 돛대 구멍이 발견되어 2개의 

돛을 설치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룡(加龍)에 돛대를 고정하는 부속구인 당아

뿔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다. 과거 발굴된 고려시대 선박의 당아뿔은 1단인

데 마도4호선은 5단의 당아뿔을 각 가룡에 설치하여 더욱 견고한 구조의 조선 

기술임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3)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발굴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로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색감이 좋고 장식과 문양이 화려한 최고급 고려청자이다. 

양질의 순청자와 상감청자, 조질청자가 기종별로 다양하며 주로 접시, 잔, 유병 

등이 대표적이며, 백자와 도기들도 출토되었다. 특히 향로나 붓꽂이 등 특수기형

도 있으며 맑은 비색(翡色)을 띠고 규석을 받쳐 구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고찰하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 강진에서 생산되었고 왕실이나 귀족층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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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노기(弩機), 

석환(石丸)을 포함하여 총 726점을 발굴했다. 그중 3점의 총통은 모양과 크기(길

이 58cm, 지름 3cm)가 거의 같으며,“萬曆戊子/四月日左營/造小小勝字/重三斤九/

兩/匠尹德永”의 명문에 제작 연월, 지역, 총통 명칭, 무게와 장인의 이름이 새

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만력 무자년 즉 1588년에 전라좌수영[左營]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점 모두 小와 勝자 사이에 각각 ˝, エ, マ 가 새겨져 있

어 같은 글자를 표시하는 부호로‘소소승자’총통이라고 적은 것이다. 승자총통

류는 조선 중기의 개인용 화기로 승자, 차승자, 별승자(별양자), 소승자총통이 문

헌 기록으로 전하며 유물 발견 사례도 있으나, 소소승자총통은 전하는 기록도 

없으며 유물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2009년 태안 마도 탐사과정에서 수습되었던 이형도기(異形陶器, 고 25.0cm, 울

림통 직경 좌 11.2cm, 우 12cm)가 진도 발굴 해역에서도 5점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악기장(樂器匠)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형도기들은 

전통악기 장고(杖鼓)의 원형인 요고(腰鼓, 허리가 잘록한 장구)인 것으로 추정하

였다. 대칭으로 보이는 요고 좌우의 울림통 크기가 미세하게 차이 나고, 울림통 

끝부분에 울림 테와 가운데가 막히지 않아 소리가 공명을 일으키는 점이 이 도

기가 악기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공(陶工)과 악기장의 도움을 받아 

복원하여 악기로의 적합여부와 소리도 직접 확인하였다. 복원된 요고는 악학궤

범(樂學軌範, 1493)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잘록한 허리를 가진 북으로 소

나 말과 같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집안의 오회분(五盔墳) 4호분과 5호분 고분벽화,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기,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에서도 복원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요고를 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장고의 형태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서 보듯 수중문화재는 역사서에서 밝히지 못한 그 당시의 

생활상이나 환경, 교류 등 복합적인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마도2호선에서 출수

된 고려시대 매병의 이름이 준(樽)이며 꿀과 참기름을 담는데 사용하였다는 사

실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다. 마도3호선에서 다량으로 출수된 사슴뿔(鹿角)을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사슴이 얼마나 많았으면 선적되어 진상되었을

까 하는 것도 바로 수중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수중발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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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사의 편년을 새롭게 정립하게 해주듯이 도자사를 공부하려면 수중발굴 도자

기를 봐야 한다고 회자될 정도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수중고고

학을 가르치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기술습득과 

인적교류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4년 5월 서

호주박물관에서 우리 기관과 교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ICOM Australia에서 국

제교류 우수상을 받았다. 중국정부는 수중조사 기관이 이원화된 조직 즉 중국국

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보호중심과 중국국가박물관 수하고고연구중심이었으나, 

2015년에 조사의 효율성과 집중을 위해 수하문화유산보호중심으로 통합하였다. 

한국의 유일한 수중조사 전문기관에서 선택과 집중의 업무추진 방식을 벤치마킹

했다고 책임자가 말하는데서 우리를 보는 세계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매년 증가하는 수중문화재의 발견･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바다는 

수중문화재의 보고이다. 하지만 빠른 조류, 탁한 시계, 동절기에 조사가 불가한 

실정 등 악조건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장비의 확보와 운용기술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연구 사업

을 추진하여 수중환경, 재질, 탐사장비에 따른 이상체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정 조

건과 방법을 제시하는『수중문화재 탐사기법 매뉴얼』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스캐닝소나와 수중초음파카메라를 도입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탐사현장과 

발굴현장에서 운용하여 수중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태안 해역에서 다량

으로 발굴되는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현지에 고선박 경화처리장과 보

존연구동을 지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처리 유물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서해수

중유물보관동을 신축하여 현재 전시준비 중이다. 

  2002년 자체발굴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성과와 기구가 확장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바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수중문화재를 찾고 

연구하는 분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하

지만 발견･신고된 해역에 대한 수습발굴 또는 구제발굴을 해왔던 한계를 벗어나

고자 2018년도에는 해전유적지를 탐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해전유적지에 대

한 계획적인 탐사를 시작으로 해양역사를 새롭게 밝힐 수 있는 해양문화유산을 

찾아 여는 길을 개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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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興梁은 군의 서쪽으로 34의 지점에 있는데 옛날에는 難行梁이라 불렀다. 바닷물

이 험하여 漕運船이 누차 패몰하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2. 高麗史 卷第十六仁宗世家 十二年(1134년) 七月條
    이달에 內侍 鄭襲明을 보내 조거를 파게했다. 洪州와 蘇泰縣 등 이웃군(旁郡)에서 

수천인을 정습명이 동원하여 굴착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3.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二年(1412년) 十一月
    태종 12년 11월 16일 안흥량에 運河를 굴착하여 漕運을 의논하다가 參贊議政府使 

金承霔를 보내어 이 곳에 지형도를 자세히 작성하여 바치게 하고 검토 결과 주위가 

단단한 돌로 구성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효를 거두기가 어렵다하여 논의를 중단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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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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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도서(島嶼, 이하 섬으로 축약)는 살아있는 역사공간이다. 섬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내륙과 해양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며, 자연생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섬 주민의 생활 터전이며 활동 영역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

기 이전의 섬은 하나의 문화권(문화체계)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삶

을 축적해 왔다. 

때문에 섬 연구자들은 육지에서 잃어버린 삶의 흔적이나 문화의 원형들을 섬

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섬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인도에 관심이 많고, 그것도 연육교 개념으로 접근하는 육지적 사고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섬에 대한 학계의 인식 또한 ‘고립·단절·유배’라는 관점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비중 있

게 다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전통시대의 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처, 정치적 부

침으로 인한 유배지, 세금과 처벌 등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여름 

한철의 해수욕이나 바다낚시를 즐기는 공간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내륙

의 중앙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

듯 일반인들의 섬에 대한 생각은 현재와 과거의 부조화를 이루기도 하며, 섬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다. 일반인들이 섬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 해도 너무나 막연하다. 

그동안의 학술연구 역시 육지 중심이었다.1) 그러나 인류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시작

1) 지금까지 연구자, 연구학회, 연구기관 등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 연구자가 확보한 자료를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자연히 자료 공개 및 자료 활용에 있어서 제한된 면을 보였다. 둘째, 특정 섬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다. 섬이 많이 있
는 전남 신안군·완도군 등 특정 지역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소외된 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
다. 셋째, 유·무인도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무인도보다는 유인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인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변화되는 과정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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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확장 또한 해로와 수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섬은 해로와 수로를 잇는 거점 

지역으로서 식량자원의 기지, 교통로의 연결점, 전략적 거점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한 섬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방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한국 고·중세사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도 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섬은 인접 국가 간에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조어군도(센카쿠열도)

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 쿠릴열도(치시마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서 영유권은 단순한 섬만의 문제

라기보다는 해양영토의 주권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바다 지킴이로서의 섬

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고립(孤立)과 절해고도(絶
海孤島)에서 여유(餘裕, Composure)와 치유(治癒, Healing)의 섬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서(섬)는 인류의 마지막 땅으로 주목한다. 천혜 

환경과 자원의 보고로 각광받으면서 신생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세계 

경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도서(섬)·해양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

연지리, 환경(생태) 분야에서도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로 도서(섬)와 해양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 철학, 문학, 민속학, 사회학에 이르기

까지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도에 개최된 학술대회만 하더라도 

10여 개가 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도서(섬)의 역사문

화·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산하 ‘인문한국(HK) 섬의 인문학연구단’에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2009년 인문한국사업 지원 평가에서 10년 동안 연구비 총액 70억 원을 

지원받아 「섬의 인문학 - 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 이외에도 한국도서(섬)학회,3) 인천섬연구모임4) 등

이 소규모로 학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000년대부터 섬 관련 연구 단체가 조직되면서 역사학과 인문지

다. 넷째, 바다 섬을 위주로 연구해 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 섬 외에도 적은 수량이지만 강 섬, 호수 섬에 대해서
도 조사되어야 한다.

2) http://island.mokpo.ac.kr
3)  이 학회는 원래 1988년에 결성된 한국도서연구회(韓国島嶼研究会)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 학회의 연구성과는 韓

国島嶼研究에 정리되어 있다. http://www.koreaseom.or.kr/
4)  이 학회는 2012년 결성하여 인천섬연구총서 시리즈를 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인천섬연구모임을 전문적,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발족하기로 하고, ‘지속가능한섬’ 발기인 대회
(2015.5)를 가졌다. http://cafe.naver.com/incheon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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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특히 해양레저에 대한 일

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의 활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그 결과 섬 관련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 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아직 한국 전근대 도서(섬) 지명 및 관련 문헌자료의 DB 구축 작업과 같은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5) 당연히 집성되어야 할 도서(섬) 지명(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갔는지에 

대한 기초적 문헌자료 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섬과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

여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중세 섬의 지명 및 관련 자료 정리 DB 구축 사업을 통해 

육지 중심의 공간인식을 극복하고 해양 시대에 걸맞는 공간인식의 정리와 새로운 시각

을 창출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고·중세 섬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 진

행되어 왔을 뿐이다. 당연히 주목되어야 할 섬 자료의 정리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이 섬의 지명과 관련된 기초자료

의 정리, 섬 관련 색인어 축출, 웹(Wep) 검색망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확산이다.6) 

따라서 이 글은 과거 도서(섬) 정책에 대한 반성과 관심 제고의 측면에서 도서

(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을 전제로 고·중세 역사 속의 섬 지명 및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색인어를 축출하여 그 내용에 따라 분

류·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적된 방

대한 자료를 여러 학문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자료의 탐색을 

통한 연구방법론의 확장 및 역사학과 지리학 간의 학제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은 웹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역사학·지리학 등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7) 이러한 DB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섬과 연안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기대해 본다. 

5) 홍영의, 2016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도서(섬) 역사문화, 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
구 활성화-」 『한국학논총』 46

6)  이러한 계획으로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한
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매년 2억 5천만원씩 3년간 7억 5천만원
의 연구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참여 인원은 총 13명으로 연구책임자인 필자를 비롯해 공동연구원으로 각 시대사 
전공자 6명, 박사급 전임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으로 5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다. 

7) 현재 업로드 후 Web-Service 시험 가동중에 있다( http://koreaisland.kookmi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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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 관련 문헌 자료의 대상 범위

섬은 ‘사방(사면)이 물로 싸인 육지’라고 한다. 바다의 섬, 강 안의 섬, 호수 

안에도 섬이 있다. 섬은 고대 이래로 해로를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드리는 교류

의 거점이기도 하고, 또 중요 섬에 군현(郡縣)과 진(鎭)을 설치할 만큼 국가적 관

심이 높았다. 섬은 땅이자 영토의 일부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근대 왕조에서

도 섬과 섬 주민을 관리, 감독, 보호해야 했다. 모든 땅이 공유지인 왕토라는 전

근대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견주어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가에서 섬의 실태 

파악과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영토 안

에 소속된 섬 역시 왕화(王化)의 대상이다.8) 

1123년 고려 인종 때 송나라 사신으로 개경을 방문한 서긍(徐兢)은 “바다 가

운데 땅으로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洲)’라고 하며, 주보다 작으나 역

시 살 수 있는 것은 ‘도(島)’라고 한다. 도보다 작으면 ‘서(嶼)’라고 하고 서

보다 작으면서 초목이 있으면 ‘섬(苫)’이라 하고, 섬과 서 같으면서도 그 바탕

이 순전히 돌이면 ‘초(焦)’라고 한다”고9) 하였다. 또 여기에는 고려가 ‘주도

(洲島) 3천 7백’이라 하여 3,700개의 섬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10) 서긍은 고

려의 섬 숫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한국 고·중세 역사에서 섬의 지명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61년

(철종 12)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바다와 하천에 총 

1,260개 섬[島]과 암(巖)이 수록되어 있다. 명칭이 있는 섬은 963개로 바다 섬이 914개, 

하천의 섬이 49개이다. 명칭이 없는 섬은 297개로 바다 섬이 282개, 하천 섬이 15개이

다. 이와 같이 19세 후반 1,300여 개에 달하는 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해

양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섬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신해양법 제121조 기준에서 보면, 도서(섬)란“수면으로 둘러싸인 만조

시 수면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라고 한다(유엔 해양법협

약 1958년 영해법 제10조 1항; 1982년 신해양법 121조 1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남·북한 약 4,403여 개의 크

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서남해 도서지역은 ‘오직 서남해 여러 섬은 

그 중 큰 것은 둘레가 100리가 넘고 작은 것도 40～50리가 된다. 별이나 바둑알

처럼 퍼져 있는데[星羅棋布]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여 있어 그 수가 무려 1천여 

8) 홍영의, 2017 「고려시대의 도서(섬)의 인식과 개발」 『한국학논총』 48
9) 高麗図経 권34 海道1 
10) 高麗図経 권3 郡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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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이른다. 이것은 나라의 바깥 울타리이다’라고 할11) 정도로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공식 집계로 제시한 우리나라 도서(섬)는 남·북한 합쳐 

4,403개인데, 그중 남한에 3,358개가 있다(2010년 1월 집계). 이 가운데 유인도(有
人島)는 482개, 무인도(無人島)가 2,876개로 전체 도서(섬)의 85.65%를 차지한다

(2010,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

로 내부적으로 잠정 집계한 개수는 4,201개이다. 무인도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무인도는 2,642개이다. 도서(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020개(60.2%)

이며, 그 다음은 경상남도로 565개(16.8%), 충청남도가 270개(8.0%) 등이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연해 지역사 및 해양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섬 관련 기초자료를 추출 정리하여 DB를 구축함에 있다. 

그동안 작업 대상인 섬 관련 문헌자료는 고·중세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사기(三國史
記)』 등 사서류(7),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등 지리지류(5), 『경기도읍지(京畿
道邑誌)』 등 읍지류(13), 『자산어보(玆山魚譜)』 등 잡사류(8), 개인 문집류(223), 중국측 

기록인 『후한서(後漢書)』 등 25사와 『태평광기(太平廣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
奉使高麗圖經』 등 외사류(19, 기타 2 포함) 등 총 275종이다.

이 가운데, 지리지·읍지류는 연안(沿岸)의 군현 162개 군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12) 

11) 정약용,『經世遺表』권2 秋官刑曹 5 刑官之屬 및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권9 書 与鄭子尚別紙 
12) 연안의 162개 군현은 경기도 강화도호부 등 18군현, 충청도 결성현 등 21군현, 경상도 거제현 등 30군현, 전라도 

강진현 등 27군현, 강원도 간성군 등 11군현, 황해도 강령현 등 15군현, 함경도 경성도호부 등 20군현, 평안도 가
산군 등 22군현 등이다. 

     연안의 읍지는 총 340개 군현읍지가 있다. 경기도 강화도읍지 등 93종, 강원도 간성군읍지 등 47종, 경상도 거제
부읍지 등 51종, 충청도 결성읍지 등 56종, 전라도 강진군읍지 등 40종, 황해도 해서읍지 등 28종, 평안도 선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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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류는 1,131종 465책(한국고전번역원 기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개인 문집의 개

별 사례뿐만 아니라 문집내의 유배기록과 일기류 22종이 포함되었다는13)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DB 작업 결과물을 분석하면, 정사류에서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

순종)』가 183,646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순종)』 34,175건, 『고려사(高
麗史)』 2,699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307건, 『동사강목(東史綱目)』 1,157건, 

『삼국사기(三國史記)』 204건, 『삼국사기(三國遺事)』 40건 순이다. 『승정원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지리지류는 『여지도서(輿地圖書)』 7,360건, 『대동지지(大東地誌)』 6,301건,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262건 순이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491

건과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480건은 전국적인 지리지가 아니어서 비

교대상은 아니지만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읍지류는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2,073건,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453건,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 1,413건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955건, 『평안도읍지(平
安道邑誌)』 959건, 『황해도읍지(黃海道邑誌)』 849건, 『함경도읍지(咸境道邑誌)』 598

건, 『강원도읍지(江原道邑誌)』 564건 순이다. 읍지 중에는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가 가장 수치가 높다. 이 지역에 섬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단

일 섬으로는 『제주읍지(濟州邑誌)』 1,920건, 『강도지(江都志)』 882건, 『탐라지(耽羅
志)』 872건, 『중경지(中京誌)』 283건, 『선천읍지(宣川邑誌)』 17건 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읍지 등 12종, 함경도 경성군읍지 등 13종, 340개에서 선본(善本)을 택하여 작업하였다.
13) ①忘軒先生文集 李冑(1468~1504) ②冲庵集(済州風土録) 金浄(1486∼1521) ③東皐遺稿 李浚慶

(1499~1572) ④南槎録 金尚憲(1570~1652) ⑤忠武公全書, 李舜臣(1545~1598) ⑥済州風土記 李健
(1614)~1662) ⑦太古亭文集, 文希舜(1597~1678) ⑧南槎日録 李増(1628~1686) ⑨艮庵先生文集, 魏世鈺
(1689~1766) ⑩月州集, 蘇斗山(1627~1693) ⑪西斎集, 任徴夏(1687~1730) ⑫政絃新譜, 魏伯珪(1727~1798) 
⑬仙華遺稿 金若行(1718~1788) ⑭潭庭遺稿 金鑢(1766~1821) ⑮柳菴叢書 李綱会(1789~미상) ⑯『艱貞日録』 
金欞(1805~1864) ⑰智島郡叢録, 呉宖黙(1833~?) ⑱薪島日録, 李世輔(1832~1895), ⑲聿修斎稿 朴遇賢
(1829~1907) ⑳勉菴先生文集 崔益鉉(1833~1906) ■続陰晴史 金允植(1835~1922). 이외의 2종(『南海聞見録』 柳
義養(1718∼?), 適所日記 金若行(1718~1788)은 국문필사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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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275종의 자료에서 축출된 섬 관련 색인수 데이터는 모두 268,230건

에 해당한다. 섬 포함 전체 색인 통계의 수치는 사서류(223,228), 지리지류

(17,894), 읍지류(12,838), 잡사류(7,769), 개인 문집류(5,178), 외사류(1,323) 순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섬 지명 관련 83,906건, 섬 역사 관련 143,323, 

자연 41,001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자료 정리 및 DB화 과정

여러 자료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섬 관련 문헌자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

류하느냐에 따라 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섬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 정리 역시 

해당 자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표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먼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도경』·『고려사』 지리지·『세

종실록』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여지도서』·『대동지

지』 등과 같은 지리지류 자료의 분류 방식을 검토하고 분류 기준과 표제어를 추출하

였다. 이를 토대로 대분류로서 총류·지리·역사·행정·시설·경제·문화·인물 등의 

범주로 나누었다(<표 9·10> 분류체계  참조). 



77



78

徭 糶糴 



79

(1) 분류체계의 체계화와 설정 

위의 <표 9·10> 분류체계의 상위분류[대분류]에는 섬의 구성요소에서 찾아지는 많

은 하위분류 요소가 있다. 하위분류 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섬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표제어[중분류]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표제어의 간략한 설명과 이해가 뒤

따라야 한다. 표제어에서 검출된 것이 가장 하위 단위의 구성요소인 색인어[소분류]가 

되며, 이것이 최종 검색어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문헌자료 정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분류체계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향후 ‘섬 개념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이다. 

(ㄱ) 분류체계의 설정

• 총류: 도서(섬)의 일반적인 용례를 말하며, 고유 명칭인 섬 이름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 지리: 산천 및 자연 지세를 말하며, 지정학적 지리적 자연형세가 인문 지리적 요소

에 어떻게 적응되었는가를 고려하여, 도서(섬)에 분포하는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이

해하기 위한 것이다.

• 역사: 고대 이래 섬의 명칭과 소속관계를 시대별 변화과정에서 찾아 도서(섬)의 건

치연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 도서(섬)의 행정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전근대 도서(섬)의 행정 영역을 통

해서 그 도서(섬)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 인위적으로 설치 조성한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의 구

조와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 생활 단위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요소를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 사람들의 

생활상과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 도서(섬) 사람이 누린 풍속·놀이 등의 모습을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 사람

들의 삶의 형태와 질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 인물: 도서(섬) 사람들의 관계 구성을 성씨·본관·효자·충신·열녀·관리(명환, 

유배) 등을 통해 도서(섬)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찾고자 한다. 

(ㄴ) 분류체계 조정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정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 작업과정에서 많은 조정

과 수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적용을 통해 도서(섬) 관련 역사 지리적 

문헌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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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구성과 구축 방법

  (ㄱ) 자료 처리 방법

  실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자료

처리 방법의 전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

까지 논의된 자료처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정리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정리하되, 소분류인 색인어는 동일 

분류체계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다.

나. 자료는 원문대로 입력 처리하며(①), 자료 출전은 괄호 안에 책명 권수를 기록한

다(②).

다. 색인어 속의 각각의 자료는 원전의 목차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원전의 순서는 

자료의 성격과 편찬연대를 고려하여 정한다. 

라. 색인어는 『고려사』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세종실록』 지리지·『여

지도서』·『증보문헌비고』·『대동여지도』 등 지리지 관련 주요 원전 자료를 토대

로 추출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자료를 처리하면서 색인어를 계속 확충했다. 

다음은 개별 읍지인 조선시대 사찬읍지·한국근대읍지와 강화부지·탐라지 등
의 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분류체계에 따른 색인어이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항

목이 색인어가 되며 추후 검색어로 기능하게 된다. 

  위의 <표 9·10> 분류체계의 항목(대·중·소) 수치는 다음과 같다. 섬 명칭과 관

련한 대분류(4), 중분류(49), 소분류(466) 등 모두 51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 역

사와 관련한 대분류(6), 중분류(30), 소분류(165) 등 모두 201개 항목이다. 섬의 자연과 

관련한 대분류(6), 중분류(28), 소분류(18) 등 52개 항목이다. 총 772개의 분류 항목을 

토대로 섬 명칭 관련 83,906건, 역사 관련 143,323건, 자연 41,001건 등 총 268,230건을 

추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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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대·중분류

鉱

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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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중·소분류

経

経

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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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 관련 문헌 자료의 여러 유형

1) 문헌자료에서의 섬 명칭 자료

한국 고·중세 역사에서 도서(섬)의 지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61년(철종 12) 

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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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바다와 하천에 총 1,260개 섬(島)과 암(巖)

이 수록되어 있다. 지명이 있는 섬은 963개, 지명이 없는 섬은 297개이다. 여기서 바다에 있

는 섬으로 지명이 있는 섬은 914개, 하천에 있는 섬으로 지명이 있는 섬은 49개이다. 하천에 

있으면서 이름이 없는 섬은 15개, 바다에 있으면서 이름 없는 섬은 282개이다. 이와 같이 19

세 후반 1,300여개에 달하는 도서(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해양(바다)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도서(섬)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14)

작업 진행 과정에서 색인어로 축출 정리한 2,002개의 섬이름[島名]을 색인어로 

확보하였다. 이후 색인어 추가하여 5,066개를 확보하였는데, 사서류(삼국사기
·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지리지 등)과 지리지류(신증동국여지승

람 · 여지도서· 대동지지·증보문헌비고 지리 등), 지도류(대동여지도)와 

조선지지자료·도서백서(전라남도 편) 등에서 보완하였다.

섬 명칭 문헌 자료에서 축출된 건수는 총 83,906건이며, 일반(一般)류가 39,111건, 

남한 37,263건, 북한이 4,087건, 미상이 3,445건으로 파악되었다.

苫

14) 통일신라까지 기록에 보이는 섬은 모두 28개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섬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삼
국사기』에는 5개군(8개 섬)과 椒島·鵠島(白嶺鎮)·于山国(欝陵島)·耽羅国 등 4개 섬, 三国有名未詳地分(皐夷島·木出
島·風島·遺鳳島·鳧栖島·浮雲島·海浜島·壑中島·升天島·乗黄島·求麟島·負図島·河精島) 13개 등 22개의 섬 명칭이 보인
다. 또 『삼국유사』에는 荷山島·望山島·骨大島·鵠島·清海鎮·徳物島·乇羅 등 7개만이 보인다. 이외에도 「入唐求法巡礼
行記」에는 서남해안의 高移島·黄茅島·丘草島·雁島 등 4개의 섬 명칭만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141개의 섬 명칭이 
등장한다(홍영의 앞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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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서류(7)

(1) 섬 명칭

(2) 역사 및 자연

나. 지리지류(5)

(1) 섬 명칭

(2) 역사 및 자연

다. 읍지류(13)

(1) 섬 명칭

(2) 역사 및 자연

라. 잡사(8)

(1) 섬 명칭

瑣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高麗墓誌
銘集成

萬機要覽
入唐求法
巡禮行記

東萊府啓錄 玆山魚譜
智島郡叢
瑣錄

漂海錄 戶口總數

합계 64 774 3 4,884 752 385 47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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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집(223) 

(1) 섬 명칭

(2) 역사 및 자연

바. 외사(19, 기타 2 포함)

(1) 섬 명칭

(2) 역사 및 자연

2) 문헌자료에서의 해수산물과 어종 

어류를 포함한 해수산물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람』과 조선후기 문헌인 자산어보(玆山魚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우
해이어보(牛海異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 어류를 비롯한 수산물의 

명칭을 색인어로 1,083건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해수산물의 수치는 어류 9,362건, 패류 399건, 연체류 223건, 

갑각류 306건, 해조류 1,142건, 기타 2,641건으로, 총 14,073건을 축출하였다. 이

를 문헌별로 보면, 해수산물은 사서류 9,185건, 지리지류 2,240건, 읍지류 1,083

건, 잡사 910건, 문집 167건, 외사류 488건이다. 어종별로는 사서류 6,018건, 지

리지류 1,732건, 읍지류 759건, 잡사 492건, 문집 68건, 외사류 293건으로 총 

9,362건이다. 이를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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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수산물

가. 사서류(7)

나. 지리지류(5)

다. 읍지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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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잡사(8)

瑣

마. 문집(223) 

바. 외사(19, 기타 2 포함)

합계 488 1 0 1 0 0 0 1 2 3 4 0 0 1 1 0 0 0 46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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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종별 통계

가. 사서류(7)

나. 지리지류(5)

다. 읍지류(13)

라. 잡사(5)

瑣

마. 문집(223)

바. 외사(5)

3) 문헌자료에서의 유배인

도서(섬)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배문화의 특성이다. 섬은 

절해고도(絶海孤島)라는 여건으로 최적의 유배지였다. 이러한 유배인의 삶을 추

적하기 위해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고대 6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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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413명, 조선 1490명 등, 총 1,909명의 섬 유배자 명단을 추적하여 DB 구축 

자료로 삼았다.

그 결과 23,623건의 유배자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거제도(巨濟島) 483

명, 제주도(濟州島) 201명, 남해(南海) 169명, 흑산도(黑山島) 136명, 진도(珍島) 

130명, 고금도(古今島) 59명, 금감도(金甲島) 49명, 추자도(楸子島) 47명, 신지도

(薪智島) 40명, 강화도(江華島) 39명, 백령도(白翎島) 33명, 지도(智島) 31명, 고군

산도(古群山島) 27명, 임자도(荏子島) 24명, 녹도(鹿島) 17명, 교동도(喬桐島) 13

명, 대청도(大靑島) 11명 등의 순으로, 거제도, 제주도, 남해, 흑산도, 진도가 가

장 많은 유배지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도서(섬) 연구는 역사학보다 인문지리학 또는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

루어졌다. 또한 연구 자료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자가 확보한 

문헌 자료에 주로 의지해 왔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가 확보한 문헌 자료만으로

는 더 이상 연구 성과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섬 연구의 활로를 역사학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생태환경학과의 학제 간 교류와 융합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섬 관련 연구 단체가 조직되면서 역사학과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특히 해양레저에 대한 일반인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의 활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섬 관련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고 있으며, 전문 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제 섬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섬과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여 체계적인 정

리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역사 속의 섬 지명 및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

고, 이를 분류·체계화하여 DB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섬 관련 역사 자료의 재

배열 및 시대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부 주제어(소분류) 정리를 통한 섬 지역의 자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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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생태환경)·경제·문화, 영상자료(고지도·회화) 등의 자료들이 추출 정리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물이 섬 관련 자료 DB로 정리되어 Web-Service가 가능한 데이터로 가

공될 것이다. Web-Service를 통해 섬 관련 연구자와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또한 이렇게 집적된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학문 각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학과 지리학 연구자들 간의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보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탐색을 통한 연구방법론의 확장 및 

역사학과 지리학 간의 학제적 교류를 유도하여 새로운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

도록 하려고 한다.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려면 집적된 자료를 시대별로 배열하여 

번역, 역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섬 개념사전’이 편찬될 때 보다 유용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발표 4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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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조사개요와 조사방법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영토 측면에서 중요한 영해기점 도서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사로 2017년에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서해 영해기점으로는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홍도, 소국흘도, 소흑산

도(가거도) 등 총 10개소가 있다.

서해 영해기점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현지조

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총 7차에 걸쳐 진행2)되었으

며 이때 영해기점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지역의 역사, 과거의 경험, 어업 형태, 의·식·주 등 생활문화를 비롯

하여 연구 대상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영해기점에 대한 인식 등을 구조화

된 질문지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대상자는 영해기

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적 풍부하게 알고 있는 제보자 및 지역의 대표자

(이장, 어촌계장) 등이었다. 

1) 이 글은 2017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발행한 해양조사보고서 1 『서해 영해기점 도서』를 요약 발췌한 글이다. 
2) 연구 대상지의 특성상 영해기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하게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여객선이 매일 운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는 공간적, 시간적 제
약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2~3일간 마을에 체류하면서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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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는 현지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시작한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해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역사적인 자

료는 미비하다. 기록된 자료 또한 조선 말기에 이르러 등장하는데 대부분 간략

한 위치와 인구 수 등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족한 문헌자료는 일제가 기

록한 자료 및 근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부족한 문헌 기록의 내용을 보충하였다.3)

2.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영토와 달리 영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바다의 

조수간만으로 인하여 영해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UN해
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선의 저조선(低潮
線), 즉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3) 이 글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 10개소의 위치 및 주요 특징 등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2017. 『서해 영해기점 도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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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상기선

(normal baseline)’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안선이 굴곡져 있거나 연안과 떨어져 

많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안 저조선을 따라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UN해양법협약｣ 제7조에서는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에 의한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점인 영해기점을 정한 뒤 이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사

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제7조에 따라 설정된 우

리나라 영해기점은 총 23곳으로 서해 영해기점 도서는 총 10여 개소이다.

II. 서해 영해기점 도서 개관

1. 서해바다

한반도 서해4)는 압록강 입구에서 전라남도의 해남갑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 

650km로 해안선의 길이는 육지부 4,719km, 도서지방 3,700km에 이른다. 낮은 수

심과 큰 조차(潮差)의 영향으로 간석지 발달이 현저하여 만조시에는 침수되고 

간조시에는 넓은 조간대(潮間帶)가 형성된다. 만입(灣入)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만조시에는 침수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서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고려사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여러 보물과 염분(鹽盆), 어량(魚梁)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 자료

인 여지도서 영광현에는 “매년 봄 온 나라의 상선이 사방에서 영광의 파시전

(波市田)으로 모여들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의 저잣거리 

마냥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

국 연해에 서식하던 청어가 서해로 이동하면서 서해는 대표적인 청어 어장이 되

었다. 이처럼 서해에서는 조기와 청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 및 새우와 게류를 어

획할 수 있었다. 현재 서해에서는 조기, 갈치, 민어, 도미, 고등어, 새우 등이 어

획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어종들이 서해에서 산란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서해는 해양 생물의 번식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넓은 대륙붕의 영향으로 서

해는 패류, 특히 참조개, 백합, 홍합, 전복, 키조개, 피조개, 바지락 등이 많이 서

식하고 있다.

4) 서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서전의 ‘황해’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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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 영해기점 도서

1) 소령도

소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천항에서 

94.8km, 백아도에서 20.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섬 전체가 화강암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상부 일대의 초지를 제외하면 식생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 섬은 5,752㎡의 소규모 도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인도이

다. 그래서 소령도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외해에 위치하

고 있으며 무인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지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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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격렬비도

서격렬비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 섬으로 동격렬비도, 북

격렬비도와 함께 격렬비도(格列飛島)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새 무리가 날아가

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격렬비도는 총 128,903㎡의 면적으로 태안군 소속 도서 중 서측 최외곽에 위

치하여 영해기점에 해당된다. 동격렬비도의 면적은 277,688㎡로 세 섬 가운데 가

장 넓다. 북격렬비도는 93,601㎡의 면적으로 등대와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

다. 등대는 1909년 일제의 의해 설치되었는데, 초기에는 유인등대로 운영되다가 

등대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4년부터 무인등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한 중국인이 사유지이면서 영해기점인 서격렬비도를 매입한다

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의 매입 제안은 제안으로만 끝났지만 격

렬비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

터 북격렬비도 등대는 다시 유인등대로 전환되었다.

3) 어청도

어청도는 군산항에서 72km 떨어진 지역으로 여객선을 타고 약 2시간 3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산둥반도와는 300km 떨어져 있어 전라북도

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섬 전체 면적은 1.8㎢, 해안선 길이는 

10.8km이다. 섬은 ㄷ자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계절풍에 의한 침식으로 북

서쪽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취락은 여객선이 드나드는 선착장 주변으

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196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

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근해에서 멸치, 우럭, 노래미, 해삼, 전복 등을 

주로 잡는다.

어청도 근해는 한반도 가장 서쪽에 있는 어장으로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혹서, 혹한을 막론하고 어류의 회유가 끊이지 않아 일 년 내내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김수희, 2004: 21).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어청도는 주요 어획지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식민지 어업수탈의 대상이었다. 1903년에는 일본인 이주 어가(漁
家)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일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기관이 필요하여 우

편국이 설치되었다. 또한 1912년 어청도 등대 건립, 1933년 라디오 설치, 1935년 

상수도시설 설치 운동 실시, 1936년 어청도 어항 완성 및 군산-어청도간 무선 

전신 개통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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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근해에서는 포경장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DB, 

1910년 12월 25일 기사), 해방 이후 한국 포경업의 전초기지로도 이용되었다. 인

근에서는 주로 밍크 고래가 어획됐는데 이에 따라 포경선들이 1년에 6개월 정도

는 어청도에 정박하여 고래잡이를 하였다. 어청도 부근 바다에서 잡은 고래는 

어청도에서 해체했으며, 해체한 고래는 운반선에 실은 뒤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고래잡이와 고래 해체 및 운반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포경업이 금지되

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어청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우럭, 노래미, 광어, 조기, 홍어 등이 많이 잡혔다. 

당시 이곳에서 파시가 열리기도 할 정도로 어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이때 어청도

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호에 1,0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풍어의 영광은 점차 사

라지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어구와 어법 등 어업기술 발전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어청도 주변에서는 외줄낚시, 연승, 자망 등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외줄낚시로는 광어, 우럭, 노래미, 농어 등을, 연승으로는 우

럭, 광어 등을 어획한다. 자망을 이용해서는 꽃게, 홍어 등을 잡는다. 어청도의 

어촌계원은 2017년 현재 120명이고 어선은 43척이 있다.  

어구와 어법의 발전, 바다 황폐화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게 되자 어청도에 거

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 건너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육지로의 이동은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의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 엔진의 발전, 

선박의 대형화, 일기예보의 정확성 증대 등으로 인해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어

청도에 피항을 하거나 정박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식당, 선구점, 선술집 등의 자영업이 감소하게 되

었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소멸이 어청도 사람들의 육지이주를 증가시켰다.

4) 직도(소피도)

직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속한 무인도로 군산항에서 42.2km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직도가 직선기점으로 명명되어 있

으나 정확한 명칭은 소피도이다. 소피도는 직도 옆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서로 

면적은 14,650㎡이다. 직도와 소피도는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군의 

포격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섬의 형태가 많이 변형되었다.

5) 상왕등도

상왕등도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속한 섬으로 격포에서 서쪽으로 32km, 



101

위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이다. 상왕등도까

지는 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위도를 경유하여 약 2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

다. 섬 면적은 0.57㎢이고, 해안선 길이는 4km에 이른다. 상왕등도는 2km 가량

의 바닷길을 끼고 하왕등도와 마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왕등도를 웃왕등 혹

은 상도, 하왕등도를 하랫왕등 혹은 하도라고 부르고 있다. 상왕등도와 하왕등도

를 합쳐 왕등도라 통칭하기도 한다.

상왕등도 정상은 해발 240m이고 섬 정상부까지 모두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어 

선착장을 제외하면 평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취락은 선착장 일대에 집중 분포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로 어획되는 어종

은 다른 서해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럭, 광어, 농어, 민어, 꽃게, 멸치 등이다. 

2017년 현재 31세대, 4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어업 성

수기에만 섬에 거주하고 이외의 기간에는 육지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섬에서 거

주하고 있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약 

350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왕등도에 거주하였다. 당시 왕등도는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칠산 어장권에 속해 있어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

상도를 비롯한 전국의 배들이 조기 어장이 위치해 있는 왕등도 주변으로 몰려들

어 “물 반 고기 반”인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했다. 

6) 횡도

횡도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에 위치한 유인도서로 북동쪽으로 안마

도, 남동쪽으로 오도가 위치해 있으며, 석만도 등과 함께 안마군도에 속한 섬이

다. 영광군 법성포에서부터 약 36km 떨어져 있으며 유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횡

도까지 가는 여객선은 없다. 대신 영광 계마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안마도에 도

착한 뒤, 배를 대여하여 횡도에 갈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횡도에는 1세대, 

1명이 거주하고 있다.

횡도는 안마도와 함께 외해에 위치해 있으며 조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더 많았다. 현재도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더 많은데5) 이는 

안마도와 횡도 등 주변 도서는 법성포와 달리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마을 사람들

이 어선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선을 마련하여 어업활동을 하더라

5) 영광군 낙월면 안마 출장소 자료(2017년 현재)에 따르면 안마군도 총 110가구 가운데 농가는 25가구이고 어가는 
18가구, 기타 67가구이다. 안마도 인구는 현재 총 191명이고 이 가운데 47명이 어촌계원이다.



102

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판로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급

자족이 가능한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1970년대 안마도에는 약 2,000여 명, 횡

도에는 40여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섬의 구릉지까지도 모두 밭으로 개간하여 농

사를 지었다. 

7) 고서

고서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위치한 섬으로 전체 면적은 약 43,287㎡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서 고서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

는다.

8) 홍도

홍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목포에서 115km, 흑산도

에서 22km 떨어진 유인도이다. 섬 면적은 6.87㎢, 해안선 길이는 20.8km이다. 홍

도는 붉은 동백꽃이 섬을 뒤덮고 있어서 노을에 비친 섬이 붉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하여 홍의도(紅衣島)라고 불리다가, 사암과 규암으로 이루어진 섬의 바위

가 홍갈색을 띠고 있어서 홍도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홍도와 주변 해양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1965년 홍도 본섬과 고서를 비롯한 20여 개의 

부속 도서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다. 

홍도가 역사기록에 등장한 것은 중국,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긍(徐兢,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홍도와 흑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

는데, 특히 서긍의 고려도경에는 “동북쪽으로 한 산이 보였다. 무척 큰 것이 

성같이 잇닿아 늘어서 있는데, 햇볕이 쬐는 곳은 옥과 같이 희다”라고 홍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홍도와 주변 도서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특히 홍도는 서남해안의 주요 기항지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홍도를 대풍도(待風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홍도의 행정마을로는 1구와 2구가 있으나, 자연마을로는 대촌과 대밭 밑, 석기

미 등 3개의 마을이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268세대, 589명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 홍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다. 홍도 주변에서는 주로 홍어와 

조기를 주낙과 유자망을 통해서 잡았다. 1960~70년대까지 조기가 많이 잡힐 때 

목포 인근에서 조기잡이 배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홍도였다고 한다. 또한 홍

도는 김,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 어패류도 풍부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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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가 1965년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광객들이 홍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산업은 어업에서 서비스업 및 관광업으로 변화하였

다. 

홍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수탈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일제의 홍도 침입으로 홍도에는 많은 변화

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닷길의 변화이다. 현재와 같이 홍도-목포

를 연결하는 바닷길은 목포가 개발된 이후 주로 이용하는 항로였다. 이전시기까

지는 홍도-영암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주로 이용되었다. 

홍도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업에

서도 중요 항로 표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재와 같이 항법장치가 없을 때 어선

들은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즉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에는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어장으로 이동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홍도를 

거쳐 육안으로 흑산도를 파악한 뒤 이동하였다.

9) 소국흘도

소국흘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속한 섬으로 면적은 4,760㎡이

다. 국흘도라는 지명은 바다 새들의 ‘구굴구굴’하는 소리를 본받아서 구굴섬

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여 구굴도(局屹島)라고 하였다. 옆의 대구

굴도와 합쳐서 국구도 혹은 갈매기 섬이라고도 부른다.

10) 소흑산도(가거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가거도 대신 소흑산도로 명명되어 있다. 가거도가 

소흑산도로 불리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다. 이는 일제가 흑산도와 가

거도를 군사기지 내지는 어업수탈 기지로 활용하고자 대흑산도와 소흑산도로 구

분했기 때문이다(김승, 1997: 76 ; 김준, 2012: 132). 가거도는 우리나라 갯바위 5

대 지역 중 하나이자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하는 유인도서이다. 목포에서 남서

쪽으로 145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9.18㎢, 해안선 길이는 22km에 이

른다. 

가거도는 제주도 해류와 서해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장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조기를 비롯하여 농어, 민어, 돔, 우럭, 멸

치와 김, 미역, 톳, 천초 등 해조류, 전복, 소라, 홍합, 성게 등 패류가 다양하게 

서식한다. 마을 사람들이 현재 주로 어획하는 물고기로는 볼락과 멸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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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은 봄부터 여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어획하며 건조한 뒤 판매하거나 식용

으로 이용하고 있다. 멸치는 음력 6월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7월에 잡

은 것을 젓갈로 담근 후 판매한다.  

가거도는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해에서 육지로 배가 들어가거나 육지에

서 외해로 향하는 배를 조망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일제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중국을 연결하는 바닷길에서 가거도는 주요 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이른 시기인 1907년 등대가 설치되었다. 

III.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서해 영해기점으로는 총 10개소가 있으며 모두 도서지역이다. 이 가운데 무인

도는 5개소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탓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인도의 경우에도 본토와 멀리 떨어진 외해에 위

치하고 있어서 역사적 기록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최외곽 도서에는 신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패총)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

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가

족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산 위로 올라가 투석전을 펼치는가 하면(홍도 사

례), 외국 사신의 안전한 왕래를 위해 봉수의 불을 켜기도 했다(서긍, 민족문화

추진회 옮김, 2005). 또한 일제의 어업수탈을 위한 개발이었지만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어장에 맞는 어구와 어법으로의 전환과 어업의 근·현대화를 이룩하였

다.

하지만 영해기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육지로의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략 2시간 이상의 뱃길을 이

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섬

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서를 방문하는 것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는 풍요로운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된 바다로 변화된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서 사람들은 섬을 등지고 육지로 이주하여 

사는가 하면 육지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해 놓고 섬과 육지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해기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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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국에서 닭이 울면 여기서도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이 우리나라의 끝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횡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독도만 중요한 땅이 아니라 영해기점은 모두 중요한 땅이니 독

도처럼 서해 영해기점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들이 이 영해기점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해 영

해기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무대가 “우리나라 땅 넓이”

(상왕등도 거주 제보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

신들의 선조가 어청도, 가거도, 홍도 등 영해기점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

에 서해바다에서 노략질을 하거나 어업수탈을 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우리나

라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선조들이 물과 식량이 

부족한 섬에서 힘들게 살면서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고 “고생을 숙명으로 알고 

산 덕분에 우리 국토가 더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힘들어도 살고, 어려워도 살았다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들은 원하든 원

하지 않든 여기서 살고 있지. 섬 사람들이 애국자여. 만약에 그분들이 가거도에 거주를 

안했으면 이것이 일본 땅이 됐을랑가 중국 땅이 됐을랑가 몰라(가거도 거주 제보자)

지금은 섬 마을에 사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산’ 사람들의 후손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또한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서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뿐만 아니라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면

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어업 장비

를 가지고도 풍어를 기원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갔으며, 가족들을 위해 보

이지 않는 섬과 육지 사이를 찾아 이동하였다. 육지와 도서에서 멀리 떨어진 바

다에서 펼쳐진 영해기점 도서 사람들의 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

로도 한반도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도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 증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

다. 도서 인구는 점차 육지로 이주하고 있으며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한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 대상 도서 317곳 가운데 24곳이 50년 후 무인도가 된다(세계일보 

2017.4.27. 신문기사). 특히 이 가운데에는 단 한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횡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북격렬비도에 등대원이 다시 상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서의 무인화 정책에 따라 영토주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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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다른 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

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영해기점 도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곳

에서 어떤 삶의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중국과 일본 어선들의 침입과 불법 조업 문제,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둘러싼 매입의 소문과 국유지 전환을 위한 어려움 등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시작

지점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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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차섭, 푸른역사, 2000  알프 튀르케 외, 청년사, 2002 

 한국구술사연구회, 
 선인, 2005 

1.   생활사, 새로운 역사서술 

4 

1.   생활사, 새로운 역사서술 

   

• 한국사학계의 화두: 일상사·생활사·미시사·신문화사 
 

  -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996)              
  -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 생활사』(1996)   
  - 한국생활사박물관,『한국생활사박물관』(2000~2004) 
 
• 서구학계의 동향 

 
  - 생활사(프랑스 아날학파), 일상생활사(독일), 미시사(이탈리아), 신문화사(미국) 
  - 아래로부터의 역사서술을 지향 
 
• 생활사란? 

 
  - 역사가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다양한 삶과 그들이 만든 사회의  
    제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역사 = 시대사) 
  - 생활사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    
    하는 역사연구의 한 분야(생활사 = 분야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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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와 분류 

주제 관련 내용 분석자료 

이주민 
입도유형, 가계계승,  

거주양태, 주민구성 

지리지(읍지 포함), 호적대장, 호적중초, 

호구단자, 軍案, 족보, 擊錚, 구술 

토지 개간, 간척, 토지소유권 
토지대장, 지적도, 堤堰文記, 매매문서, 

방조제대장, 염전대장, 염전개발허가증 

수군진 수군진영, 군관, 군정, 성안마을 호남진영지, 지도군총쇄록, 절목, 비석 

유배 유배, 유배인, 유배지, 유배생활 유배일기, 문집, 유배안, 문화자원  

공동체 동계, 송계, 목계, 堰契 고문서(節目, 漁場圖)  

임야 
목장 목장지도, 檢案 

송전, 봉산 林野順番簿 

기타 어촌, 어민, 어장, 어업, 船舶, 賦稅, 海路, 교통, 생활권 

6 

   

• 생활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  
 

 - 생활사의 개념과 범주의 미 확립 
 - 인접 분야와의 관계 규정 미흡  
 - 90년대 고문서 발굴에 힘입어 연구 성과 발표, 동시에 주제 개발 
 
• 기존 어떤 분야, 어떤 주제가 검토되었을까 ?  

 

 - 최근 연구동향을 섭렵하여 소개 
 - 특히 분석자료에 주목  

 
• 최근 발굴된 신규 자료의 활용  

 

 - 관찬자료에 나타난 섬 
 - 현장답사와 사찬자료에서 검출된 섬 

 
• 전망과 과제   

2.   생활사 주제와 분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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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자료 발굴과 활용 : 戶籍, 軍案, 任命狀, 賣買文書  
 
• 戶籍臺帳과 戶口單子 
 

 - 경기도 영종진 호적대장(1867)  
   : 주민구성, 反畓, 閑良 급증(35.6%) 
 - 경상도 항리 호적중초(1863~1893) 
   : 幼學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 
 - 전라도 청산도진 병자호적대장(1876) 
   : 부속도서 인구·성씨·마을·신분·직역 
  
• 防軍案·軍丁成冊  
 

 - 경상도 항리 방군안(1863) 
 - 전라도 순천부 군정성책(1831) 
  
• 擊錚 
 

 - 흑산도 주민 김이수와 정조의 만남 
 - 영의정 채제공의 해법 :‚損上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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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이주민  
 
• 入島祖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 
 

 - 거주민의 직계 선조 
 - 해당 섬 역사 이해의 상한에 직결된 인물 
 
• 입도조 관련 자료의 한계 
 

 - 『읍지』에 등재된 인물, 유적, 묘역, 구술 등  
 - 해당 성씨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 분석자료 :『족보』 
 

 - 입도조부터 제보자에 이르는 系譜 파악(10~15대) 
 - 墓域의 입지를 추적하여 후손들의 거주지[分派] 파악 

 
• 입도사례 : 섬주민들은 경제생활, 토지(개간·간척), 전란, 지방관, 유배 등으

로 인해 섬으로 이주        

3.   분야별 연구 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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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도 주민 김이수(1756~1805)의 『절목』 
 

 -『全南黑山紅衣苔島可居牛耳四島疊稅革罷節目』 

 - 세금 부과  

    ①영조 43년(1767) 기와 운반 부역  

    ②영조 48년(1772) 고등어 세금  

    ③정조  6년(1782) 이중과세  

    ④정조  7년(1783) 보리와 콩에 대한 이중과세 

    ⑤정조 13년(1789) 청어세 

    ⑥정조 15년(1791) 종이세 

 - 정조 15년(1791) 김이수가 한양에서 격쟁(擊錚) 

10 

   

• 古文書 수집 
 

 - 백령도 김해김씨 사례(고문서 60건)  
 - 덕적도 김해김씨 사례(고문서 56건) 
 
• 관찬자료(준거) : 광해군 때 공도정책 

수정, 수군진 설치, 주민 이주 권장, 간
척 허용, 3년 면세, 10년 부역 면제(광
해군일기 1609년 1월 24일) 

 
• 고문서 분석 결과  
 

 - 백령도 김해김씨 일가의 130년 간  
   섬 생활을 복원(입도시기, 입도배경,  
   이주와 정착, 신분 변동, 통혼, 부 
   역과 부세 등) 
 - 덕적도 수군진 설치로 섬주민 증가, 
   鎭里 김해김씨(100년 이상 거주), 
   신분 직역 변화(평민→중인, 軍官   
   과 鄕任),가족사항(16세 미만 남자,  
   영유아, 여성 호적 등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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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섬에서 토지는 제방을 쌓아서 
만든 간척지 

• 16세기 섬에 설치되어 있던 목장을 
개간하여 농경지 확보 

 
‚조선 중종 5년 정광필의 보고에, 전라도 섬
에 설치된 목장은 수로가 멀어서 왕래하기 어
렵고, 또 왜적이 몰래 나타나므로 목장을 말을 
점고할 때가 되면 마음대로 출입하지도 못하니, 
수초가 풍부한 육지 목장으로 옮겨서 방목하도
록 하십시오.‛(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7월 
5일 기미) 

 
‚임자도 목장은 토지가 기름져서 1,000여 
석의 씨를 뿌릴만한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을 다른 목장으로 옮기고 백성으로 하
여금 섬에 들어가서 경작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2월 
3일 계해)  

 섬에서 토지를 만드는 방법, 開墾  

12 

   

2) 토지 : 개간, 간척, 토지소유권, 토지 이용율   

• 관찬자료에서 검출된 도서지역의 간척지 
  

- 15~16세기 低平·低濕地 개간, 중앙의 권력층에 의해 언전 확대(ex, 이태진) 
- 17~19세기 전라도 토지 간척(ex, 김경옥) 

연대   군현(섬) 개간주체 개간방법 토지규모 

숙종 3년(1677) 靈岩郡 昆一面 牛嶼 於義宮 新築堰 堰畓 17결 55부 3속 

숙종 27년(1701) 靈岩郡 松旨面 獐島 劉淑儀房 築筒 

田畓 33결 13부 8속 內  

堰畓 23결 54부 6속 

加畊 5결 46부 8속 

量無主 4결 12부 4속 內 

仍陳 76부 2속 

起畓 3결 36부 2속 

고종 7년(1880) 羅州牧 飛禽島 明禮宮 堤防 結總 377결 19부 2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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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안좌도 읍동 전진언 간척문서   

14 

   

  
  
• 신안군 안좌도 전진언[일명 앞너리들] 간척문기 
 

 - 언계책(1889~1907)·수계기(1913~1936)  
 - 무자년 수호유래 및 규칙(1948)  
 - 제언 관계 서류철(1967~2003) 
 - 제방명단(연대미상) : 똠의 작인과 경작지 
 
•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간척문기 
 

 - 광두언 문기(1933~1962) : 작인, 임원, 염부 
 - 방조제대장(1960년대 추정)  
 - 수리시설 관리대장(근현대) 
 - 염 제조 허가대장(1950~1970년대)  
 
• 신안군 비금도·가산도 간척문기   
 

 - 지적원도(1916), 토지대장(1916)  
 - 방조제 대장(근·현대) 

 최근 신규 발굴자료 : 도서지역 공동체 마을문서 및 간척문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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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좌도 전진언 개인 똠 (69개소) 

16 

 안좌도 방조제대장(1859~1860년) 분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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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년(1948) 해일로 경지 정리된 전진언  

18 

 안좌도 1948년(무자년) 전진언 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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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김해김씨 입도유래 

중시조(51세) 金牧卿 : 고려 충혜왕 때 인물, 金寧君 

56세 金震孫 : 조선 태종 丁亥生(1407), 墓 장단군 

63세 ①金漢澄 : 조선 광해군 壬子生(1612), 配 인천이씨, 墓 해남                                → 해남 입향조 

                “仁祖丙子 淸兵犯闕 公負幼二男 自龍仁避寓海南 而越三年戊寅卒 二男流入海島” 

64세 ②金奉善(1634년생) : 號 柿谷公, 配 밀양박씨, 墓 岩泰島                                  → 암태도 입도조 

65세 ②金信玉(1658년생) : 號 南谷公, 配 금성정씨, 묘 해남(송지)  

66세 ①金廷理(1704년생) : 配 완산이씨, 墓 암태도 

67세 ①金大貴(1727년생) : 配 인동장씨, 墓 암태도 

68세 ②金麗樞(1754년생) : 配 밀양박씨. 墓 암태도 

69세 ①金恒植(1773년생) : 配 경주최씨, 墓 암태도 

70세 ①金顯瑞((1797년생) : 配 전주이씨, 墓 암태도 

71세 ①金世培(1830년생)  

72세 ①金鍾一(1863년생)  

73세 ④金先泰(1801년생) 

74세 ③金榮珍(1940년생) : 제보자 

20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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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작인들의 시기별 추이  

            作人 

年代 
金 洪 尹 高 薛 文 朴 孫 李 崔 姜 梁 宋 徐 총인원 

癸酉年 

(1933) 

16 

(2) 
1 1 1 2 

1 

(1) 

 

(1) 

 

(1) 

 

(1) 

22 

(6) 

己卯年 

(1939) 

43 

(4) 
1 1 

2 

(1) 
2 3 

 

(1) 

 

(1) 
2 3 1 

58 

(7) 

庚寅年 

(1950) 
47 1 3 3 4 1 1 3 3 1 67 

丙申年 

(1956) 
55 1 1 2 4 5 3 1 5 5 1 1 1 85 

총인원 
161 

(6) 
4 3 

8 

(1) 
11 

13 

(1) 

4 

(2) 

2 

(2) 

10 

(1) 
11 1 2 1 1 

232 

(13) 

• 1933년 作人의 구성 : 김씨 다수 점유 

• 1939년 작인의 수 2배로 증가  
  -염전부지 매도, 화염 1가마=쌀 2가마 물물교환 

 22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작인, 세입과 세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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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도 가산리 간척지 : 1호염전(혹은 시조염전) / 죽림리 - 수대리 간척지   

24 

 
 
• 암태도 地主 
 

 - 김해김씨 : 백석꾼  
 - 영양천씨 : 천석꾼  
 - 남평문씨 : 만석꾼 
 
• 암태도 간척지 분포   
 

 - 섬의 북쪽에 입지한 <익금리> 
 - 면사무소 인근  
   <도청리, 단고리, 장고리, 와촌리> 
 - 부속도서 <추포도>  
 
 

 근·현대 암태도의 지주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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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目 田 畓 垈地 池沼 林野 雜種地 草 合計 

地積 263 156 56 12 7 22 6 522 

占有率 (51%) (30%) (11%) (3%) (2%) (5%) (2%) (100%) 

區分 田 畓 池沼 溜池 鹽田 溝渠 堤防 雜種地 道路 合計 

1930年代 1,467  2,747  2,064   33    56,533   62,844  

1940年代 820  55   5,403  56,566      62,844  

1950年代 659    33,329  103,260  6,438  1,136   87  144,909  

1960年代 333  38   60,906  401,872  14,280  2,371   87  479,887  

1970年代 333  38   59,230  403,070  14,280  2,371  130  743  480,195  

合計 3,612 2,878 2,064 158,868 964,801 34,998 5,878 56,663 917 1,230,679 

• 『佳山里地籍圖』(1916)  

• 『佳山里土地臺帳』(20c) 

26 

   

조선-일제 비금도 사람들의 정주공간 변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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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라도 강진 청산도 民役 節目 
 
 - 민역 폐단 12조목 개혁 
  ex, 軍保, 作隊軍, 保軍 중첩 금지 
  ex, 浦稅保는 流亡 < 生存者 분담 
  ex, 戰船 건조 침어 금지  
  ex, 船材木의 운송과 벌목 중첩 금지  

28 

   

3) 水軍鎭과 鎭民의 생활   

• 관찬자료를 통해 본 수군진  
 

 - 설치 : 해양방어 목적 
 - 편제 : 主鎭(수군절도사)-巨鎭(첨절제사)-諸鎭(만호)  
 - 기능 : 도서지역의 말단 행정기구 

 
• 수군진의 주요 업무와 鎭民의 대응 
 

 - 松田과 封山 관리, 목장 관리, 선박 건조 및 중수, 漕運路 보장, 부속도서별 
호구와 인구, 자연촌의 세금부과(船稅, 漁場稅, 海衣稅, 藿稅 등), 섬주민의 民
役과 雜物(상급관청의 소모품과 토산품)         

 
• 최근 발굴자료 활용 
 

 - 節目(1797)  
 - 湖南鎭營誌(1895) 
 - 智島郡叢瑣錄(1896)  
 - 永世不忘碑(1916 중수) 
 - 성-안과 성-밖마을(공간구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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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지도군총쇄록 : 수군진 → 郡邑으로 전환 
 

30 

   

 
 
[사례2] 전라도 강진 청산도 영세불망비(1916년 중수) 
 
 - 청산도 주민 士人 金夢喜, 參奉 金萬蓮, 參奉 崔昌世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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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전라좌수영의 軍丁成冊(1831) 
 
• 순천부 군정 680명의 거주지 분포도 

32 

   

 
[사례4] 충청도 안흥진 성안-성밖마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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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지와 수군진의 연관성 

군현 수군진보 
세종실록 

지리지 

경국 

대전 

신증 

동국여지승람 
15-16C 17-18C 비고 

진도 금갑도 ○ 금갑도영 ○ ○ 

장흥 녹도 만호 ○ 
녹도영 

첨절제사 
○ ○ 

순천 돌산도 만호 ○ 돌산포영 만호진 별장진 1481 만호진 

보성 여도 도만호 ○ 여도영 

영광 임자도 ○ 1711 신설 

나주 

흑산도 별장진 

추자도 영흥리 진소 

지도 만호진 

강진 
고금도 

별장진 

첨사진 

1600 별장진 

1681 첨사진 

신지도 만호진 

34 

   

4) 유배, 유배인, 유배지, 유배생활    

•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출된 전남지역 유배인 

시기 유배인 비고 

태조(1392-1398) 3 

정종(1398-1400) 0 

태종(1401-1418) 14 둔전, 송전 

세종(1418-1450) 8 

문종(1450-1452) 0 

단종(1453-1455) 1 

세조(1455-1468) 11 

예종(1468-1469) 14 

성종(1469-1494) 32 도서민 추쇄논의 

연산군(1494-1506) 10 

중종(1506-1544) 15 목장 개간 

인종(1544-1545) 1 

명종(1545-1567) 3 

시기 유배인 비고 

선조(1567-1608) 1 

광해군(1608-1623) 7 

인조(1623-1649) 7 

효종(1649-1659) 0 

현종(1659-1674) 1 

숙종(1674-1720) 38 
도서지역 인구증가 
간척과 개간 

경종(1720-1724) 30 

영조(1724-1776) 73 설읍논의 

정조(1776-1800) 53 제도면 신설, 봉산 확대 

순조(1800-1834) 56 

헌종(1834-1849) 15 

철종(1849-1863) 9 

고종(1863-1907) 132 수군진 혁파, 군읍 전환 

총 유배인 수 5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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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록을 통해 본 전라도 유배지    
 

 - 조선전기의 유배지 : 진도와 제주도 
 - 조선후기에 전라도 도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남해역의 크고 작은 섬들이 
유배지로 활용 예컨대 숙종(녹도·신지도·지도·흑산도), 경종(나로도·사도·추자
도), 정조(여도), 순조(임자도), 고종(마도) 등 
 - 유배지 빈도수: 제주도(56회), 흑산도(55회), 추자도(54회), 신지도(40회) 

 
• 19세기 유배지로 지정된 임자도 
 

 - 임자도가 유배지로 지정된 것은 1801년(순조 1) 사헌부 오석충의 배소 
 - 임자도에 정배된 유배인은 총 31명(실록 22명, 간정일록 9명) 
 
• 임자도 유배인 김령 관련 문화자원 
 

 - 유배원인(삼정문란), 유배길, 해배과정, 유배생활, 저술활동, 임자도의 부속도서, 
의식주, 교우관계, 생활권 등   

문화자원을 통해 본 유배생활 : 임자도 유배인 김령 사례 

36 

   

• 도서지역 유배인과 문화자원 

번

호 
유배인 

유배 

시기 
유배지 비고 

11 조희룡 1851 임자도 조희룡전집 

12 김령 1862 임자도 간정일기 

13 박우현 1874 우이도 자산록 

14 최익현 1876 흑산도 

지장암 

일신당 

면암집 

15 김평묵 1881 임자도 
화산단(임자도) 

두류단 비석군(지도) 

16 이도재 1886 고금도 판서이도재영세불망비 

17 이도재 1886 완도 문정공이도재창군공적비 

18 이도재 1886 완도 감사이도재설군송덕비 

19 정만조 1896 진도 은파유필 

20 김윤식 1897 지도 속음청사 

번

호 
유배인 

유배 

시기 
유배지 비고 

1 이주 1504 진도 
금골산록,  

옥주이천언 

2 노수신 1547 진도 
봉암서원 

소재선생집 

3 김수항 1689 진도 봉암서원 

4 송시열 1689 보길도 각자암 

5 조태채 1722 진도 봉암서원 

6 김약행 1770 우이도 

유대흑기 

선화유고 

흑산도어부등신조어선정문 

7 박창수 1775 흑산도 남정일기 

8 김약행 1788 진도 적소일기 

9 김이익 1800 진도 

금강영언록(1802) 

순칭록(1805) 

가정절검(1929) 

10 정약전 1801 흑산도 
복성재  

자산어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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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에서 임자도로 가는 여정의 주막   

주막명 위치 김령의 임자도 배소 

강산나루 앞 주막 함평 강산나루 

장항점 지도 

이영배 주막 지도(점암) 

명곤의 族親小店 지도 

양계소점 지도(양계촌) 

황씨점 지도(송항) 

금파점 지도 

이윤량 주막 임자도 십자가방 배소① *배소②: 안문복 가옥 

이순근점 임자도 

김노인 주점 임자도(묵도) 

대기촌점 임자도 대기촌 

오일국점 임자도 사공리 

정은명점 임자도 진리 배소③, 鎭校 

행화점 임자도 진리 38 

   

문화자원을 통해 본 유배생활 : 임자도 유배인 김령 사례 

 
• 간정일록 : 艱貞이란‚어려움을 참고 정절을 

지킨다‛(주역), 1862년 6월 4일(진주관아 
구금 시작),1863년 12월 30일(고향 도착)   
 

• 유배길 동행자 : 官人(강정술), 族使(아들 김
인섭, 6촌 형 김장흥, 7촌 조카 김우서), 친구
(김형상과 이윤길) 등이 동행 

 
• 유배여정(1862) : 단성→함양→남원→순창

→담양→장성→영광(원당)→함평(증산서원) →
무안(해제)→지도→임자도(총 16일 소요, 약 
240km, 하루 노정 80-90리, 평균 40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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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쓰기   
  - 10월, 육지로 출타하는 김선달, 중도에 단성 장사꾼에게 부탁하여 전달 
  - 10월, 아들 김인섭과 친구 박장서 답신 : 통영과 해남(右水營) 경유(19일)  

• 의복 
  - 1863년 봄, 미투리를 짊어지고, 知人의 書齋를 방문 
  - 1863년 여름 : ‘의관을 갖춰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 음식 
  - 1월 김(海衣), 3월 방어·연어, 6월 민어·공어·새우, 8월 낙지,  
   9월 농어회, 10월 개고기와 말린 민어, 11월 동지팥죽, 12월 돼지고기   
  - 특히 개고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직접 조리해서 즐겨 먹은 음식  
  - 단성지방 친척들, ‘닭 잡고 개를 끓여 큰 잔치를 벌었다’ 

• 가옥 
  - 鎭門 밖 섬주민 박윤량·안문복·정은명 가옥에서 더부살이 
  - 鎭屬이 유배인을 감독할 수 있는 범주(추정) 
 
• 저술 : 歷代千字文(전반부 744자, 후반부 256자, 내용은 단군-조선 건국까지) 
        戡定錄(1862.9.22.-1863.1.26.) 

유배지에서의 일상 : 독서, 간찰, 의식주 

40 

   

• 김령이 방문한 서당과 부속도서   

서당명 소재지 관련 인물 

서당 임자도 주학기 

서당 임자도 鎭底 최일수 

隣齋 임자도 진리 

임치중 書舍 임자도 광산 재실 활용 

삼두리 書室 임자도 삼두리 崔太文 

박한필 서당 임자도 화산 

윤생 서당 임자도 화산 윤진탁 

양계촌 서당 지도 양계촌 

훈몽 지도 김성로 

감정서실 지도 감정동 

권운경 지도 감정동 

오비촌 서숙 지도 감정동 문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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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 공동체 : 동계·학계, 송계·목계, 보민계    

• 계의 종류는 목적·형태·계원·기능 등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 
 

 - 진도 송산리 洞契(1761)와 學契(1827), 그리고 서당운영 
 - 초창기 서당 출입은 마을 거주민 자재, 점차 진도 전역으로 확대 
 - 훈장 송암 곽진권, 익운 이순묵의 문하생 
 - 19세기 면장 17명 배출, 향교 전교 순번제 

 
 

 
• 임자도의 농업과 어로생활 
 

- 주번포[들버지 포구] : 작은 비탈진 언덕에 오르니 일망무제의 땅이 있었다. 간
척을 하면 좋은 논밭을 만들 수 있는데도 황무지로 내버려 부고 있다니 섬사람
들의 우매함이 심하다 
 

- 종달평[종달이 버던] : 종달평은 한적 땅으로 주번포보다 더 나았다. --- 종달평
은 원래 목장이었으나, 1796년(정조 20)에 혁파되어 개간되었다.  

 

- 장동에서 화산에 이르는 들판 : 벼가 재배되고 있었지만, 밭이었다. 농경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섬이라는 특성에서 밭벼가 재배되고 있었다. 이외에 보리·밀 
·팥·콩 등이며, 목화는 주요 산물이었다. 
 

- 작도는 가는 새우와 松魚가 많이 난다. 그래서 잇속을 노리는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온다.  
 

김령의 임자도에 대한 제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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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도 대동계와 미역장 : 주비뽑기로 미역장 선정   

44 

• 금당도 차우리 목계와 어장 
 

 - 금당도 봉산 분포, 혁파 후 洞 단위 공동체 운영 
 - 射契(1878), 木契(1882), 補民契(1884) 
 - 書契(1888), 松契(1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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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역사학,‘발로 쓰는 역사서술’ 
 

  - 현장답사를 통한 지방사(혹은 지역사)의 재구성              
  - 논문 초고에 대한 반응  
   ‚시·군사 서술에 적합하다‛,‚이렇게 서술해도 좋겠다‛  
   
• 90년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방법론 모색 
 

  - 당시 도서문화연구소의 화두,‚섬의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학제간 연구, 공동학술답사 후 각 분야별 연구시각을 공유 
 
• 21세기 생활사·미시사·일상사·구술사  
 

  - 윤곽은 뚜렷해 보이지만, 세부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역사 
  - 전체상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틈새 사이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룬 역사 

 

4.   전망과 과제 

46 

• 노력도  大同契(1925) 동계전으로 공동체 운영 : 식리전 

    講信有司   金黃用, 崔明用, 李正萬 

        本金     806냥 5전 
        利子     324냥  
     元利合金   1,130냥 5전  

              內 354냥 用下秩  
                 208냥 5전 以前 買實 費用 
                  73냥 7전 學校寄附金  

       實在金     494냥 3전 

         座目  金春洙 외 29명(名下錢) 

錢有司秩 金千一  金 140냥      이자 56냥 
        李正萬  金 114냥 8전   이자 45냥 9전 
        申錫形  金 130냥      이자 53냥 
        金允一  金 117냥      이자 47냥  

45 



134

   

 
 
 

첫째, 사료에 대한 발굴과 비판, 합리적 추론의 방법 

   

‚실마리 찾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증거 조각을 실마리 삼아 숨겨진 리

얼리티의 진면목에 도달하는 접근 방법이다. 결국 역사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연구가 소설과 다른 점이 엄밀한 사료비

판에 있다. 그러나 종래 실증 방식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입증 방식을 포용하는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일상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연구와 서술을 시도

하는 노력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오히려 매우 근본적인 의미에서 

근세의 성과들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노력의 일부이다. 
 

 

 

    
   

4.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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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섬 연구  
 

  - 관찬기록 속에서 섬을 검출하다 : 사람, 공간, 문화상            
  - 특히 조선왕조실록(CD)에서 검출된 섬 관련 키워드 
  - 토지(개간, 간척/ 둔전과 궁방전, 민전/ 토지소유권 분쟁, 소작쟁의)  
  - 목장과 목마  
  - 송전과 봉산 : 송계와 목계, 땔감계  
  - 수군진과 해양방어 그리고 設郡·設邑論議 
  - 마을공동체 조직 : 공동소유·공동노동·공동분배   
 
• 이론과 실제 : 사례연구 
 

  - 기록 속의 섬과 현장의 섬을 연결 
  - 근세와 근·현대의 연계성(근세, 일제, 해방전후, 한국전쟁, 1970년, 1980년) 
  -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재해석 
 

4.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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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확장 

 

대체로 연구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연구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기존 섬과 바다 관련 연구성과는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부 경기도 일원의 사례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을 위한 연구대상지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 섬과 바다, 연안은 상호 연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거의 섬을 연구대상으로 시작하고, 제한적으

로 보려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섬과 연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범주(혹은 

문화권)를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다.   

4.   전망과 과제 

50 

   

둘째,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 

 

종래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전말을 풀어나가는 듯한‘이

야기로서의 역사서술’, 역사를 이야기체로 쓴다는 것은 곧 역사서술의 문학성을 의

미하고,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확인된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창의 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자료소개와 내용분석도 새

로운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연구가 생활사 전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시대의 역사상을 최소한 한가지 이상은 짚어낼 수 있도록 

유의한다. 

4.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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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남주

국민대학교

발표 6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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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해로교통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 경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까지 여러 학회지에 등재 수록 된 것을 대학도서관의 메타검색(정보원 keris 논문

(석사 9, 박사학위 4 포함)을 통하여 95편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범위는 역사

학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일부 지리학 논문을 포함하였다. 그리

고 주제는 해상교통로 그리고 이와 관련이 깊은 조운과 포구까지 포함하였다. 

- 해상교통로와 관계된 연구는 1963년 조운(태안 굴착)으로부터 최초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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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논문은 총 4편으로 빈약

- 2000년대 기반 다짐

- 2010년대 다양한 연구 방법론 시도: 역사지리, 공간에 대한 연구로 확대

1) 해상교통로

해상 최초의 논문 :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2) 조운 

1963 이종영,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8 박정현, 韓國 中世의 漕運과 泰安槽渠  掘浦 및 漕倉遺蹟을 중심으로

2009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과 조세운송체계

3) 포구

2000 이정숙, 牙山灣 沿岸 浦口聚落의 變化에 關한 硏究 교원대학교 지리교육 석사

2001 최완기, 조선후기 강경포구에서의 선상활동

2005 강봉룡, 珍島_碧波津의 고ㆍ중세 ‘해양도시’적 면모

2005 고석규, 강봉룡, 변남주 외, 『장보고시대의 포구조사』 장보고기념사업회 발간

2006 강봉룡, 변남주,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의 사례조사ㆍ연구

2006 전덕재, 조선시대 영남지역 포구와 나루의변천

2010 변남주, 前近代 榮山江 流域 浦口의 歷史地理的 考察
2010 문경호, 고려시대 충청도 연안의 포구에 관한_연구

4) 포구상업

1985 이영호, 19세기 포구수세(浦口收稅)의 유형과 포구유통의 성격

2006 고동환, 조선후기 錦江水運과 浦口市場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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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활발한 대중국해로 연구는 장보고기념사업회의 지원이 지대함.  그

러나 2011년 해양문화재단과 함께 한국해양재단으로 통합되자 장

보고 관련 연구도 거의 중단됨. 

- 2010년대 : 연안해로는 조운(로) 연구 그리고 동해의 연구 3편은 이사부 장군 

헌창사업 관련 삼척시 지원의 결과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청

자운반선 인양은 관련 연구를 촉진했음. 

- 2000년대 : 2001 김종혁, 한강수운은 장시발달에 기초적인 연구로 출발되었으

며, 2010 변남주, 전근대시기 영산강 포구와 뱃길 연구로 이어졌음.

1) 대중국해로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2002 강봉룡, 고대·중세초의 한·중항로와 비금도

2013 김성준, 고대 동중국해 사단(斜斷)항로에 대한 해양기상학적 고찰

2) 연안해로

2003 고동환, 조선후기 商船의 航行條件
2010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ㆍ낙동강유역

2010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2010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2015 변남주, 작은 섬 재원도 포구의 한·중 흑산도 해로상 해양사적 위상검토

3) 대일본해로

2010 윤명철, 연해주 및 동해북부 항로에 대한_연구

2014 윤용혁, 백제의 대왜(對倭) 항로와 가카라시마(加唐島)

4) 강뱃길 

2001 김종혁, 朝鮮後期 漢江流域의 交通路와 市場
2010 변남주, 前近代 榮山江 流域 浦口의 歷史地理的 考察
2011 변남주, 榮山江 중ㆍ하류뱃길 環境과 돛단배 항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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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시대 : 선사시대여서인지 매우 빈약함.

- 고대 : 장보고, 백제와 왜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진행됨.

- 고려시대 : 국내는 대부분 조운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고, 남송과

의 교류사를 밝히기 위한 연구결과임. 

- 조선시대 : 대부분 조운, 선상의 해상활동의 기반으로 연구됨.

- 일제강점기 : 일제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된 포구취락의 연구가 대부분임.

1) 고조선

2014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遼東

2) 고대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3) 고려시대

1963 이종영,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1 최완기, 高麗朝의 稅穀 運送
2010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4) 조선시대

1976 최완기, 조선전기 조운시고

2015 한정훈, 15ㆍ16세기 漕倉制의 재정립과 그 이해방향

5) 일제강점기

2004 방갑주, 금강하류의 포구 취락 -웅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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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만, 한강), 충청도(금강과 태안 운하), 전라도(섬과 영산강), 경상도

(신라, 낙동강 하류), 강원도(삼척)이 주 연구 대상임.

- 특히 전라도의 경우 해양사 연구자가 다수여서 관련연구가 활발함. 이는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연구 소재가 풍부한 까닭으로 보임.

1) 경기도

2001 김종혁, 朝鮮後期 漢江流域의 交通路와 市場
2011 전종한, 근대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네트워크와 지역화과정

2) 충청도

1963 이종영,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8 박정현, 韓國 中世의 漕運과 泰安槽渠  掘浦 및 漕倉遺蹟을 중심으로

1991 윤용혁, 서산 태안지역의 조운관련 (漕運) 유적과 고려 영풍조창

2000 이정숙, 牙山灣 沿岸 浦口聚落의 變化에 關한 硏究
1986 이영호, 19세기 은진 강경포의 상품유통구조

3) 전라도

2006 강봉룡,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ㆍ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4) 경상도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5) 강원도

2010 이상수, 유적을 통해서 본 이사부 출항지 검토

2010 장동호, 김장수, 동해안 항포구의 자연환경 입지분석을 통한 우산국 정벌의 

출항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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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안도

2014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遼東

- 연구자 9명의 연구결과 : 전체 95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함. 

- 한정훈 : 고려시대 조창, 조운 연구에서 해상교통로, 포구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중이며, 근무처가 이동함에 따라 연구지역이 변동함(경상도→전라도). 

- 강봉룡 : 1990년대 후반 해양사의 선구자적 역할, 전문영역을 해양사로 전환까

지 함.

- 고동환 : 포구 상업과 유통 연구에 기여

- 윤용혁, 문경호 : 고려시대 전공으로 태안의 운하굴착 연구에 기여 

- 전덕재 : 낙동강 하류의 포구와 나루에 이어서 경상도 지역 고대 해상교통로 

연구에 기여

- 최완기 : 조운 연구에 태동

- 변남주 : 장보고시대 포구조사로 시작하여 영산강 뱃길과 포구에 대한 전문 

연구, 더 나아가 해상교통로 연구에 기여

- 방갑주 : 금강 하구의 포구취락 지리학 연구에 기여

- 윤명철 : 뗏목 항해를 통해 사단항로의 연구에 기여

- 연안해로는 조운에서 시작하여 연안교통로 이어서 포구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임. 따라서 고려시대 청자운송의 뱃길을 조운과 관련하여 이해하

려하였음.

- 연구지원의 유무에 따라 연구 대상, 주제, 지역 선정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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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전공(시대, 주제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석사학위(9명)만 받고 계속하여 전문연구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고, 다양

한 분야별 연구자 양성이 필요함.

- 섬이름의 변화, 공간 변화(간척, 다리건설, 양식업 등)와 교통수단의 기계화 등 

연구 환경이 달라진 까닭에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 해상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개념·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육

지와는 달리 관심도가 낮고 접근성도 불량하여 현장 답사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이며, 해상교통로 연구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함. 또 지리학, 

해양학, 역사학의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해양의 시대에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해상

교통로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이 우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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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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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Ⅲ. 국내 표류 연구 동향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 목차 】

木浦大 島嶼文化研究院 HK교수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 최성환 】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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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류자명 발생시기 출발지 표착지 사유 직업 기록자 전거

1 萬年 외 6명 1450.12～1453 미상 琉球 불명 船軍 實錄

2 梁成외 10명 1456.1.25～1461 제주 琉球 불명 船軍 韓繼禮 實錄

3 肖得誠외 8명 1462.1.24～7.6 제주 琉球 實錄

4 金非衣외８명 1477.2.1～1479.5.3 제주 琉球 진상 사공 實錄

5 李暹외 33명 1483.2.29 제주
中国
長沙鎮 週任이동 관리 金宗直 實錄

6 崔溥외 43명 1488.1.3～1488.6.4 제주
中国
寧波府

부친상
이동

관리 崔溥 漂海録

7 棖廻伊 외 1499.1～1500.6.30 미상
日本
九州

불명 종 實錄

8 金紀孫,萬珠 1534.2.20～1534.11.24 제주
中国
准安衛

공물운송 종 實錄

9 朴孫 외 12명 1542년 제주 琉球 尹潔 實錄

10 法性 17세기중엽 부산 日本 불상운송 승려 金壽增 谷雲集

11 金麗輝 1661~1663 제주
琉球
大島

귀향
金麗輝等
漂海錄

12 高商英외 24명 1687.9.3～1688.12.13 제주 安南国 무역
(유학)

학생
(17세)

鄭東愈 晝永編

13 李志恒외 ８명 1756.4.13～1757.2.2 부산
北海道
蝦夷

왕래
(동해)

武官 李志恒 海行総載

14 張漢喆외 29명 1770.12.25～1772.1.15 제주 琉球 과거응시 幼學 張漢喆 漂海録

15 金福壽傳 1793 제주 安南 睦萬中 金福壽傳

15 李邦翼외５명 1796.9.21～1997.6 제주
中国
澎湖府

뱃놀이 武官 朴趾源 燕巌集

16 文淳得외 6명 1801.12～1805.1.8 牛耳島
琉球
呂宋

교역 상인
정약전
이강회

漂海録

17 楓溪大師 외 1817.11.18～1818.7.15 동래
日本
筑前州

불상운송 승려 楓溪大師 日本漂海錄

18 崔斗燦외 50명 1818 .4.10～1818.10.2 제주
中国
寧波府

육지왕래 幼學 崔斗燦 乗槎録

19 金光顯외７명 1828년.9.7～1829.1.7 제주
中國
普陀山

고기잡이 어부 朴思浩
耽羅
漂海録

20 濟州島民외 33명 1831.11.23～1832.12.23 제주
琉球
伊江島

장사 상인 金景善 燕轅直指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海難사고의 특성
•어민, 상인이 다수
•비문자층의 경험

표류기록의 부족

표류기록의 유형

A. 표류경험자와 집필자가 동일
B. 조정의 명으로 조사, 실록에 등재
C. 경험자 구술, 다른 사람이 기록
D. 관청에서 취조한 기록

대표 기록 20선 선별 소개(D제외)
지속적으로 신규 기록 발굴 추세
개인문집에 수록된 표류기록증가

Page 2

Ⅰ. 머리말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고정
관념

먼 바다에 자리하고 있는 섬 지칭- ‘絶海孤島’

한국사에서 섬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 막힘과 고립

재인식
섬문화의 다양한 인문적 기반과 해양의 특수성 파악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 해양에 기반한 지적전통
섬이 지닌 소통과 교류의 문화상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연구
섬 연구를 위한 기록 발굴과 활용(유배인, 표류인 등)
문순득의 표해시말- 섬이 지닌 소통과 교류적 기능을 파악하는 사례
서남해 도서지역의 독특한 인문환경

‘절해고도’라는 고정관념의 전환

표류 기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이 지닌 특징 분석



151

Page 5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심수관가 소장 자료 표류인 관련 기록의 변형물, 한글교재, 수집필요

표민대화를 활용한 연구성과물 증가 추세

『漂民對話』
•薩摩州 조선어 통사 양성 교재
•1836년 제작, 漂流問答記
•표착조선인과 일본 傳語官 대화
•순천 어부 11명, 해남 商人등장

해외 소재 표류기록 사례

Page 4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지속적으로 국내외 원천 기록 발굴 및 수집활동 필요

번호 표류자명 발생시기 귀환시기 표착지 소요기간 사유 직업

1 高尙英 외 24명 1687.9.3 1688.12.13 安南國 1년 3개월 10일 유학 학생

2 尹道成 외 30명 1729.8.18 1730.5.20 臺灣 9개월 2일 장사 상인

3 宋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공무 아전

4 官奴 友彬 외 1697.10 1680.10 일본翠芳島 1년 관무역 官奴

5
姜斗樞․高守慶
외 54명

1698.11.29 1699.5.16 일본蕯摩屋鳩島 5개월 17일 진상선 주민

6 李建春 외 60명 1724.2.14 일본對馬島 유배 주민

7 李己得 외 25명 1723.4.8 1723.9.13 일본五島手羅島 5개월 5일 진상 주민

8 金時位 외 26명 1723.3.25 1723.7 일본五島相村 4개월 진상 주민

9 金日男․夫次雄외 1726.2.9 1728.4.18 유구국 2년 2개월 9일 장사 상인

10 山海 외 39명 1704.1.10 1704.7 일본梁九島 6개월
쌀구입
해남

官奴

11 관리 외 39명 1701.12.26 5.22 일본蕯摩屋鳩島 장사
관리
상인

12 高完외 15명 1729.9.30 일본五島
장사
경상도

상인

13 元九赫 외 28명 1720.11.14 1720.3.30 일본筑前州 4개월 16일
장사
흑산도

상인

1731년 鄭運經(1699〜1753)
『耽羅聞見錄』이 해당된다.
총14건의 표류기록 수록
국외 교류기록 13건이 한권에 수록
1687년부터 1730년까지 약 43년

표류기록에 대한 조사 사례

표류기록의 발굴

새로운 기록 발굴 가능성 높음.
해외 소재 표류기록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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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시말의 내용을 보충하고, 다양한 시각을 살필 수 있음

문순득 표류경험의 수용과 영향관계

특징

•제주 표착 여송인 관련
•당시 송환체제 반영
•지식인의 인식 엿보임
•정약용과의 영향관계

• 국가기록 외교문서
• 개인기록
• 중국방문 조선사절단과 만남
• 다양한 형태로 존재

국내 기록 구분 세부기사명 년도 특징 기록원

朝鮮王朝實錄 命呂宋國漂人 1809.6.26
문순득 표류경험과

여송인 심문
국가

日省綠 命呂宋國漂人 1809.6.26
문순득 표류여정 및

여송 풍속
국가

同文彙考
禮部知會琉球漂人

出送咨 외

1804.1

1804.7

여정 및 중국에서

송환과정
국가

通文館志
純宗大王四年

甲子
1804

표류 후 귀국 사실

언급
국가

薊山紀程 漂流舟子歌 1804
문호겸 외 다른 일

행들의 증언
개인

經世遺表 典圜署 1817
표류 사실 및 통화

유통 견문내용
개인

事大考例
海防考

諸國人漂海例
1822

문순득 표류 사례

및 여송인 관련
개인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Page 6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이강회의 유암총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전문저술

섬주민 해양지식(경험)과 실학자 해양인식의 만남

雲谷船說

•문순득 경험과 선박지식
•실학자 이강회 집필
•집필 시기는 1818년
•경험:필리핀에서 마카오 이동
•내용:유럽형 범선과 항해 방법
•선박관련 전문 저술

• 우이도 문순득 경험
• 표류기간: 1801.12~1805.2
• 유배인 정약전 기록
• 구성: 경과, 견문내용, 언어

漂海始末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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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안 자료, 표류인 연구에 매우 중요. 

표류인에 주어지는 혜택, 무역상황 등 세세한 정보

檔案

•중국의 공적기록물
- 대외 관계 문서

•표류인에 대한 처리 내용
•마카오 시절의 내용 확인

• 유구국의 역대 외교문서
• 평정소 기록의 보완
• 중국을 통한 송환체제
• 2차표류에 대한 내용
• 통사의 표류인 송환역할

歷代寶案
자료명 해당년도 주요내용 건수

歷代寶案
1803.2.2.
～1803.12.19

문순득 표류 경위
여송에서 중국 厦門 도착 경위

7건

淸代中琉關係檔案選編
1803.2.20
～1803.8.19

진공선 침몰 처리 문제
호송선 표착 문제
여송 표착후 중국 厦門 도착 경위
표류민과 호송선 면세 처리 문제

5건

清代中朝關係檔案史料續編 1804.2.24 문순득 송환 처리 방식 문제 1건

清代澳門中文檔案彙編 1803.9
～1803.12.4

문순득 오문 도착까지의 경위
중국 정부에 인계 과정
중국에서 송환 처리 방식

4건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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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득 관련 국내 기록의 특징

왕실기록 1809년 제주표착 여송인 송환과 관련 문순득 활용
국내 해외인식, 문순득의 표류인에 대한 인식

외교문서 문순득 외 표류인의 상황에 대한 정보, 중국측의 조치
국가간 송환체제와 표류인 인식

계산기정
문순득 외 표류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답기
조선후기 지식인의 표류인, 섬주민에 대한 인식(1804.1.5)

문순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관계, 해양인식 등을 엿보는 자료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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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송환체제

• 표류인의 귀향 과정 분석

• 국제관계 분석, 외교사 연구 일환

• 표류인 정책, 표류 사건 처리

• 한일관계, 한중관계사

법

문화교류

• 표류발생의 원인, 문물 전파

• 표류경험의 영향 관계

• 표류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법

異문화인식
해외정보수용

• 표류인의 외국 문화 경험

• 문답과 기록을 통한 정보 수집

• 타 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파악

법

수량적, 방법론, 해역

• 기초 자료의 수량적 분석과 통계

• 해역의 문제에 접근

• 표류노드에 과학적 분석 시도

• 선박 연구를 위한 활용

분석

분석 분석표류기록 활용
해양문화연구 국내 표류사 연구 흐름

주요 연구동향 분석

표류 연구 : 국경을 초월한 역사 연구

2000년 이후 ‘표류’관련 연구성과 분석한 결과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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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계가 없는 지역에서의 표류인 송환 문제

마카오의 국제적 상황(포르투갈인 거주 1557년)

• 마카오에서 문순득 심문기록

• 포르투갈 관원 ↔ 청조 관원

• 청조에 인계되는 과정

• 표해시말 누락된 마카오 내용

순번 시기 문서명

1 1803년 9월 중순 高麗難民文順得等爲備述在海遭風飄泊事呈淸朝官員稟

2 1803년 9월 22일
香山縣丞吳兆晉爲將高麗難民文順得等小心管束廳候憲

檄事下理事官諭

3 1803년 10월 12일 香山知縣金毓奇爲査訊高麗難民文順得等事下理事官諭

4 1803년 12월 4일
香山知縣金毓奇爲護送高麗難民文順得等上省回國事下

理事官諭

澳門檔案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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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문화인식, 해외정보수용

조선시대 해외문화 인식 태도, 수용하려는 노력, 당대 사회상 인식 상황

세기 조선 표류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만의 겉과 속 진경지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 정성일

세기 표류 제주인의 출신지 諱稱 양상에 대한 고찰 김나영
세기중엽 조선에 표류한 鄭成功 계열 海商에 대한 조선지배층의 인식과 그 성격 양지하

조선시대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추이 최영화
세기 전반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류와 일본인식 하우봉

『玄洲漫錄』·『雲谷雜著』를 통해 본 표류 중국인과의 의사소통 과정 및 問情기록 원종민
표류기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 허경진 김성은
조선시대 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양진건
대흥사 천불전 부처의 일본 표류와 조선표객도 정민
『조선물어 朝鮮物語 』에서 표류일본인들에게 비춰진 조선사정 박정자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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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인 송환체제(국제관계)

가장 중심으로 이루는 연구분야,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 파악

조선후기 제주 표류민의 중국 표착과 송환 과정 이수진
조선 표류민의 유구 표착과 송환 이수진
朝鮮後期 官撰史料를 통해 본 중국인 漂流 사건의 처리 최영화
세기 조선의 ‘寧波의 亂 관련자 표류인 송환 구도영

조선의對淸關係와西海海域에표류한중국사람들(김경옥, 2014)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 최성환
해남 선비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 정성일
朝鮮 漂流民에 대한 明의 救助體制 王天泉
『雲谷雜著』를 통해본 조선후기 표류 중국인에 대한 구조 활동 원종민
『朝鮮物語』에 나타난 표류민의 越境과 송환 정하미
다산의 「해방고 海防考 」에 나타난 중국 표선 漂船 처리문제 정민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 『典客司日記』를 중심으로 신명호
‘漂流 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 송환절차를 중심으로 이훈
근세 표류민의 송환유형과 국제관계 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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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수량적 파악(DB), 해역

표류기록을 통한 해양사 연구방법 접근

기초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DB구축

경계를 넘어 해역의 개념 제시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 金京玉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고석규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이수진

『濟州啓錄』에 기록된 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원종민

全羅道 住民의 日本列島 漂流記錄 分析과 데이터베이스화 정성일

『漂人領來謄錄』 속의 경상도 표류민과 해역 金康植

李志恒 『漂舟錄』 속의 漂流民과 海域 세계 金康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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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의 양상

표류인과 표착지역의 문화교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한 당대 사회상 조명

조엄과 일본 표류 제주인을 통한 제주 지역의 고구마 전래 정성일
餘窩 睦萬中의 표류인 전기『金福壽傳』연구 :

제주민요〈오돌또기〉와의관련성을 포함하여(안대회, 2014)

태국화상 許必濟의 고향 隆都 前埔村과 조선 표류에 관한 고찰 박현규
년 朝鮮 庇仁縣에 표착한 潮州ㆍ泰國 상인의 표류 사정과 교역 활동 박현규

청나라 무역선의 일본 표류와 『遊房筆語』 허경진 최영화
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최성환

『지영록』을 통해본 외국인 표류상황과 의사소통 과정 원종민
최두찬의 『승차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인식 박동욱
한 韓 일 日 월 越 사이에 발생한 표류사건 검토 진익원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원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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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관련 연구 흐름과 과제

흐름 ‘표류민 송환체제 형성’, ‘異문화 인식․해외정보’  

‘표류기록에 담긴 문화교류’ , ‘수량적 파악년표’ , ‘연구방법론’

한계 특정 ‘국가 대 국가’ 외교체적론적 분야, 대외분야 연구에 집중
표류인 자체는 수동적인 대상, 항해의 주체로서 연구 미진

방향
표류문제를 해양문화 연구와 관련시켜 진전
특정 지역을 뛰어 넘는 연구 방법 시도
섬의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고민

표류인 문제를 구체적인 해양문화 연구에 활용

경계를 넘어선 해역 개념의 해양사 연구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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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박 연구

표류기록에 나오는 조선시대 전통 한선 분석

전통선박과 항해술에 대한 식견 필요

『漂民對話』의 사료적 가치와 표류선의 구조 문경호

漂民對話의 조선학적 고찰 박근옹

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담을 통해 본 선박건조술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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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인과 섬 주민의 교류 – 우이도 이강회 사례

표착 1819년 우이도 앞바다에 표착한 중국배(江南省 龔永慶 商船)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반영, 한중 민간교류 상황 연출.

상황

중국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贈言施洪量」전달.
중국인 시홍량이 이강회에 金銀錢(주화) 선물.
중국배가 떠날 때 이별의 시를 지어전달함.
중국 배를 직접 관찰하고,「玄洲漫錄」집필.

교류

“동쪽 바다 앞에 어떤 배가 표류해와, 鎭將 徐衛信이 배를 타고 問情하러 간다고 하
여, 나 또한 쫓아갔다. 그 배에는 14인이 타고 있었고, 오직 施洪量 한사람만이 거칠
게나마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유창하지 못하였다. 오직 官話語錄만
가지고는 鎭吏가 問情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筆談을 주고받으며, 이로부터
연일 왕래하면서, 자못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玄洲漫錄)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표도인과 섬 주민과의 문화접촉 주목

표류 후 생환 한 사람의 기록에 집중된 연구

국내로 표도 한 사람과의 문화 접촉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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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들과 표류 문제 – 현 신안군 우이도 사례

공간 국제해로의 관문.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응.
비변사 신안기록 104건 표도인 관련 내용(총145건 중).

인식

교류
섬주민이 표류를 통해 외부 세계 경험 – 문순득.
표착인과 섬주민과의 교류관계 형성 – 이강회. 

섬이라는 공간에서 표류인 문제는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 기능

고립의 이미지에서 소통과 교류의 문화상을 살피는 연구과제

서남해 도서주민들 표류인에 대한 인식과 공유.
표류인 문제, 생소하지 않은 이야기.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섬 문화상 연구를 위해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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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계기, 송환선의특혜, 귀환과정에서무역상황
표류인을연결하는거점은당대각국의항구

근세사중심에서표류기록에담긴근대인식변화

표류인
중심

근대
해양
인식

끝. 

국가경계를넘어선해양사연구활성화
섬과어촌마을의인문환경연구

육지중심의문명사에대한새로운시각으로발전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앞으로 표류 연구 방향 제언

Page 20

- 표류기록을 통해 각국의 항구양상

- 동시대의 각국 사회상 차이, 항구문화에 투영

- 각국의 사회상과 외부와의 소통 상황 분석

동아시아 항구와 관련 된 해양문화 연구에 활용

표류, 해류, 해로는 곧 아시아 국가의 항구를 주목할 수 있는 단서

구분 항구명 상황

조선 우이도 진리, 영암 도포 조선 내 무역활동

琉球 大島 笠利港과 宇檢港, 那覇 泊村港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과 국제 무역 활동

필리핀 Salomague, puerto port 스페인, 중국 등 무역선이 왕래하는 국제항

중국 澳門港 포르투갈이 개척한 국제항

Ⅳ.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표류기록을 통해 각국의 항구문화 주목

문순득 표류기록관련 19세기 초 아시아의 항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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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부경대학교

발표 8

물고기, 상상, 생명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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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생과 변신: 화생설, 물고기의 상상

Ⅱ. 박물학의 시대: 魚譜와 魚類學

Ⅲ. 수산학의 근대: 수산지식과 제국주의

Ⅳ. 멸종의 시대: 남획, 오염, 온난화

Ⅴ. 化生과 共生: 자원에서 생명으로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MARK KURLA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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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CLOVER
The End of the Line: How Overfishing Is 

Changing the World and What We Ea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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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 부화나 각각의 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이면 대구가 바다를 가득 채운다는 계
산이 나온다. 그러면 발을 전혀 적시지 않고

대구의 등을 밝으면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뒤마, 요리 백과사전(1873)] 

알의 부화나 각각의 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이면 대구가 바다를 가득 채운다는 계
산이 나온다. 그러면 발을 전혀 적시지 않고

대구의 등을 밝으면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뒤마, 요리 백과사전(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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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 세계의 바다를 죽이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늘날 곳곳
에서 산호초가 죽어 가고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은 바로 남획, 오염, 

기후변화예요.

남획과 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바다의 전체 생태계가 짧

은 시간 안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
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재
앙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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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WOODARD
Ocean's End: Travels Through 

Endangered Sea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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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ishing: What Everyone Needs to 

Know [2012]



179



180



181



182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식순
	목차
	개회사
	[기조강연]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 박종기
	제 1부 : 섬과 바다
	[발표 1] 도서·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홍보식
	[발표 2]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와 전망 - 문환석
	[발표 3]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 홍영의
	[발표 4]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 - 전경호

	제 2부 : 섬과 바다에서의 삶
	[발표 5] 섬 주민의 생활사 연구현황과 연구 방향 - 김경옥
	[발표 6]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 변남주
	[발표 7]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 최성환
	[발표 8] 물고기, 상상, 생명 - 김문기




